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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on syllable frequency effect on visual recognition of Korean words have reported mixed results depending on 
their part of speech, morphological form (simple vs. inflected form), and measures of syllable frequency (e.g., type or token 
frequency). The present study reanalyzed lexical decision data from 23,173 words in three datasets (Yi et al., 2017; Kim et al., 
2018; Kim et al., 2020). In eight independent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four frequency measures were employed for the 
orthographic and phonological first syllable, respectively. The first syllable frequency was measured in terms of type or token, or 
whether the length of syllabic neighbors was considered or not. The results showed robust facilitative effects of first syllable 
frequency in all forms of verbs, adjectives, and adverbs, while only in inflected form for nouns. The facilitative effects of first 
syllable frequency were demonstrated regardless of frequency measure, both in orthographic and phonological syllable frequency. 
This facilitative effect of syllable frequency could be due to the Korean writing system, which provides visually distinct syllabic 
boundaries, resulting in direct access to the mental lexicon via the orthographic route. The null effect of the syllable frequency in 
noun words could be attributed to their greater number of 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s (HFSN), compared to the other 
three categories. Thus, these results suggest that both the orthographic and phonological representation of a syllab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visual word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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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를 재인하는 과정에는 단어 빈도, 길이와 같은 어휘 요

인과 음절, 형태소의 빈도 등 하위 어휘 요인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 그 중, 하위 어휘 단위에 해당하는 첫음절은 

어휘의 가장 왼쪽에 위치하여 시각 어휘 재인 시에 가장 먼

저 제공되는 정보로 다른 위치의 음절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연구에서 첫음절의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시각 단어 재인 속도가 느려지고 정답률이 낮아지는 억제 

효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Carreiras et al., 1993; Perea & 

Carreiras, 1998), 이처럼 첫음절을 공유하는 어휘들의 누적 

빈도가 높은 경우에 어휘 재인 수행이 억제되는 현상을 음절 

빈도 효과라 명명하였다(Carreiras et al., 1993). 음절 빈도 

효과는 스페인어(Carreiras et al., 1993; Conrad et al., 

2008), 프랑스어(Conrad et al., 2007; Grainger & Jacobs, 

1996), 독일어(Conrad & Jacobs, 2004; Hutzl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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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와 같은 인도유럽어 계통의 언어뿐만 아니라, 비인도유

럽어인 한국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Nam, 2011; Kwon, 2012). 그러나 음절 빈도 효과의 

방향성은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서 억제적(e.g., Kwon, 

2012) 혹은 촉진적 효과가 보고되거나(e.g., Kim & Nam, 

2018),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e.g., Jin et al., 

2018), 다소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한국

어 연구에서 혼재된 음절 빈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관적 설명 이후,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

규모 시각 어휘 재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일관된 기준을 사용

한 재분석을 통해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서 음절의 역할을 

확인하고 음절 빈도 효과의 방향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서 음절 빈도 효과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중 첫 번째는 음절 빈도의 계산 방식이다. 먼저 

음절 이웃(syllable neighborhood)은 목표 단어의 첫 번째 음

절을 공유하는 단어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음절 빈도(syllable 

frequency)는 동일한 첫음절을 공유하는 이웃 단어의 가짓수

를 의미하는 타입 빈도(type frequency), 모든 이웃 어휘의 

출현 빈도를 합산한 토큰 빈도(token frequency)로 분류할 

수 있다(Conrad et al., 2008). 스페인어 단어를 대상으로 이

루어진 초기 음절 빈도 효과 연구에서는 타입․토큰 빈도 

간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빈도 첫음절 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 과제 수행이 저빈도 첫음절 단어 대비 저하되는 

억제적 효과를 음절 빈도 효과로 설명하였다(Carreiras et 

al., 1993). 그러나 이후 같은 스페인어 대상 연구에서 첫음

절의 타입․토큰 빈도 간 상이한 효과를 보고함에 따라, 음

절의 타입 및 토큰 빈도 간의 구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Conrad et al., 2008). 해당 연구에서는 음절의 타입 빈도 

증가에 따라 어휘 판단 시간이 감소하는 촉진 효과가 나타난 

반면, 토큰 빈도 증가는 어휘 판단 시간이 증가하는 억제 효

과가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에 대하여 타입 빈도는 전형성

(typicality)를 반영하는 변인이며, 따라서 타입 빈도에 의한 

촉진적 효과는 어휘 전단계(prelexical stage)에서의 전반적 

어휘 활성화 수준 증가로 인한 빠른 추측의 가능성 증가로 

설명하였다. 반면 토큰 빈도는 심성 어휘집의 어휘 접속

(lexical access) 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변인으로서, 토큰 빈

도의 억제적 효과는 빈도가 높은 이웃 단어의 존재로 인하여 

외측 억제(lateral inhibition)가 발생하고, 따라서 경쟁 후보

군 표상에서 목표 단어를 재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

로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어 어휘 판단에서 타입 

및 토큰 빈도의 효과를 비교한 Kwon(2012)은 단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기존 한국어 명사 단어 대상 어휘 판단 연구

(Kwon & Nam, 2011; Lee & Kwon, 2012; Lee & Taft, 

2010)에 사용된 자극의 음절 빈도를 타입 및 토큰 빈도 계

산 방식으로 구별하여 재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음절 

토큰 빈도의 억제 효과가 스페인어 연구(Conrad et al., 

2008)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음절 타입 빈도는 오직 유사 

단어에서만 유의한 억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

어 시각 어휘 재인 연구에서 음절 타입 빈도의 효과뿐 아니

라(Kwon, 2012; Kwon & Lee, 2015; Jin et al., 2018), 타

입 빈도 역시 일관된 효과를 보고하지 않았다(Kwon & Lee, 

2015; Jin et al., 2018). 따라서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 시 

나타나는 음절 빈도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음절 빈도에 대

한 정의를 구별하여 타입 및 토큰 빈도라는 상이한 계산 방

식에 따른 효과를 비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음절 빈도 효과의 혼재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음절의 철자, 혹은 음운 표상에 따른 연구 간 차이이

다. 음절 빈도 효과를 보고한 기존 연구들(Carreiras et al., 

1993; Hutzler et al., 2004; Conrad et al., 2007; Kwon, 

2012)은 음절이 음운 정보를 표상하는 하위 어휘 요인에 해

당한다고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Carrieras 등(1993)은 음절

이 두 철자(bigram)와는 구별되는 음운형 단위에 해당한다고 

제안하였으며, Conrad 등(2007)에서는 프랑스어 시각 재인

에서 음절이 음운형으로 정의되었을 때 유의미한 억제 효과

를 보고하였다. 한국어에서도 음절의 음운 정보에 의하여 시

각 단어 재인이 억제된다는 결과가 나타나(Kwon & Nam, 

2011), Conrad와 동료들의 연구(2008)에서 제안한 바와 같

이 음절이 표상하는 정보는 음운 정보에 해당하며, 음운 경

로를 따라 심성 어휘집으로의 접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인도-유럽어 계통의 언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시각 단어 재인에서 음절이 음운 정보가 아닌 철자 정보를 

우선적으로 표상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e & Yi, 2010; 

Koo et al., 2012; Choi et al., 2015). Bae와 Yi(2010)는 형

태 점화 어휘 판단 과제(form primed lexical decision task)

를 통하여, 점화 단어와 목표 단어 간의 철자만이 일치하는 

조건(논란-논의), 음운만이 일치하는 조건(논란-놀이), 음운-

철자 모두 일치하는 조건(논란-논리), 무관련 조건(논란-조

미)의 어휘 판단 반응시간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철자만 

일치하는 조건과 음운-철자가 모두 일치하는 조건은 무관련 

조건 대비 유의미한 촉진 효과가 나타난 반면, 음운만 일치

하는 조건은 무관련 조건 대비 유의미한 억제 효과가 나타났

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의 Choi 등(2015)이나 Lim 등

(2022)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저자들

(Bae & Yi, 2010)은 심성 어휘집으로의 어휘 접속(lex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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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시에 반드시 음운 경로를 경유해야 한다는 기존 연

구(e.g., Conrad et al., 2007; Kwon, 2012)의 주장을 반박

하였으며, 한국어 시각 재인에서 음절이 우선적으로 표상하

는 정보가 철자 정보라고 논하여, 철자 음절에서 심성 어휘

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시각 단어 재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한국어 시각 재인에서 음절의 표상 정보가 철자 정보

인지 음운 정보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으나, 단일한 연구에서 철자형, 음운형 음절을 구분하고 각

각의 음절 빈도가 보이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한 음절의 철자형 및 음운형 빈도

를 구분하여 산출하고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 시

각 어휘 재인에서 음절의 음운 및 철자 표상이 수행하는 역

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어휘의 음절 이웃의 길이 역시 한국어 시각 재

인에서 음절 빈도 효과의 혼재와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초기 Coltheart와 동료들에 의해 제안된 표기 이웃

(orthographic neighbor)의 개념은 목표 단어에서 단일한 낱

자(letter)를 대체하고, 그 외 모든 낱자는 위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단어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렇게 형성된 단어의 

이웃 크기가 Coltheart’s N으로 정의된다(Coltheart et al., 

1977). 예를 들어, 영어 단어 “cat”의 표기 이웃은 “bat”, 

“hat”, “mat”과 같은 3개 철자 길이의 단어가 해당한다. 그

러나,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의 언어는 얕은 철자 체

계(shallow orthograpahy)를 가져 음절 간의 경계가 명확하

고, 따라서 음절 단위가 이웃의 단위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러한 언어들에서 음절 이웃(syllabic neighborhood)은 기존의 

단어 이웃(i.e., Coltheart’s N)과 달리, 목표 단어의 첫번째 

음절을 공유하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고구마’라는 단어의 이웃은 ‘고데기’, ‘고도’, ‘고리타분’과 같

은 단어들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음절을 기반으로 한 이웃 

단어와 낱자를 한 이웃 단어는 어휘 길이라는 측면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음절 기반 이웃 단어 중에서도 고빈도 이

웃 단어에 의해 시각 단어 재인이 억제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Perea & Carreiras, 1998; Conrad et al., 2008), 이

웃 단어의 길이에 기반한 음절 빈도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더욱이, 기존 음절 빈도 효과를 보고한 해외 

및 한국어 명사 단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2음절 명사 단어

를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여, 다음절 단어의 시각 재인에서 

음절이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였다(Carreiras et al., 1993; 

Perea & Carreiras, 1998; Conrad et al., 2008; Kwon, 

2012; Kwon & Lee, 2015; Jin et al., 2018). 그러나, 최근

의 한국어 연구에서는 2-8음절의 다양한 길이를 지닌 자극

을 사용하여 시각 어휘 재인에서 음절이 미치는 영향력을 연

구하였다(Kim & Nam, 2018; Kim et al., 2020; Kwon et 

al., 2023). 이러한 단어 및 어절 길이의 차이는 심성 어휘집 

상에서 이웃 후보군이 활성화될 때, 동일한 어휘 길이를 지

닌 후보군만 활성화되는지, 아니면 첫음절을 공유하는 모든 

길이의 이웃 후보군이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다. 그러나 어휘 길이에 따른 음절 빈도의 차이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기에, 본 연구

에서는 어휘 길이를 제한하여 산출한 음절 빈도와 길이를 제

한하지 않고 산출한 음절 빈도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 분석하

고자 한다.

  어휘의 음절 수는 음절 빈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상이

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요인 중 하나이다. 단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e.g., Álvarez et al., 2004; Kwon & Nam, 2011; 

Kwon, 2012)는 모두 음절 이웃에 대하여 전통적인 이웃의 

개념, 즉 동일한 음절로 시작하는, 음절 수가 동일한 단어를 

적용하여 빈도를 계산하였으나, 최근의 어절을 대상으로 한 

연구(e.g., Kim & Nam, 2018; Kim et al., 2020)에서는 음

절 수를 제한하지 않고 동일한 음절로 시작하는 어휘 항목의 

집합을 음절 이웃으로 상정하여 음절 빈도를 계산하였다. 따

라서, 한국어 어휘 재인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음절 빈도 효

과는 어휘의 형태뿐 아니라, 음절 수 제한 여부에 따른 차이

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Chetail과 Mathey(2011)는 기존에 프랑스어에서 보고된 억

제적 음절 이웃의 효과가 음절 이웃의 계산 방식, 즉 음절 

수를 기준으로 한 이웃의 길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빈도 음절 이웃 수, 즉 해당 

단어의 출현 빈도보다 높은 빈도를 가진 음절 이웃의 수

(number of 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s; HFSN)의 

억제적 효과는 동일한 음절 수(2음절)를 가진 이웃들을 기준

으로 계산되었을 때에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2음절 이상의 

임의의 음절 수를 가진 다음절 단어를 이웃으로 가정하여 계

산된 경우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휘 항목의 

음절 수를 제한한 전통적 음절 이웃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 

음절 빈도와 음절 수를 제한하지 않은 음절 이웃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 음절 빈도의 효과에 대한 비교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웃 중 해당 단어의 출현 빈도보다 높은 빈도를 

가진 어휘를 의미하는 고빈도 이웃(higher frequency 

neighbor) 역시 어휘 재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Grainger와 Jacobs(1996)는 

프랑스어 어휘 재인 과정에 미치는 이웃 단어의 영향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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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어휘 판단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단어의 이

웃 크기1)는 촉진 효과가 나타난 반면, 이웃 크기가 일정하게 

통제된 경우 고빈도 이웃이 존재할 경우 억제 효과가 나타났

다. 그러나 고빈도 이웃의 수는 토큰 빈도가 증가할 경우 

함께 증가하는 정적 상관의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토큰 빈

도와 고빈도 이웃 수는 혼입의 여지가 존재한다(Perea & 

Carreiras, 1998). 예를 들어, Perea와 Carreiras(1998)는 어

휘 재인 및 산출 과정에서 음절 빈도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

해 어휘 판단 과제와 명명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

휘 판단 과제(실험 1)에서 첫음절 토큰 빈도의 억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명명 과제(실험 2)에서는 첫음절 토

큰 빈도의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1, 2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어휘 판단 과제에서 음절의 토큰 빈도는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고빈도 음절 이웃 수(HFSN)는 유

의한 억제 효과를 보였다. 또한, 고빈도 음절 이웃 수를 직

접적으로 조작하여 실시한 어휘 판단 과제(실험 3)에서 역시 

고빈도 음절 이웃 수의 유의한 억제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어휘 재인 과정에 미치는 음절 빈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서는 고빈도 음절 이웃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Conrad 등(2008)은 실험 1에

서 나타난 음절 타입 및 토큰 빈도의 상이한 효과가 고빈도 

음절 이웃 수의 혼입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

하여, 실험 2에서는 이를 통제한 뒤의 음절의 타입, 토큰 빈

도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실험 1과 동일하게 두 빈도 간의 

상이한 패턴을 관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음절이 가진 형태론적 요인(morphological 

factor)이 음절 빈도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 또한 보고

된 바 있다(Kwon & Nam, 2011; Kwon et al., 2012). 

Kwon과 Nam (2011)은 음운 및 철자 이웃 효과에 미치는 

한자어 형태소 요인의 영향을 조사하고자 두 개의 어휘 판단 

실험을 통해 첫음절의 한자어 이웃 크기2)에 따른 음운 이웃

과 철자 이웃 크기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험 2에

서 철자 이웃 크기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실험 1에서 

음운 이웃 크기 효과는 억제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 크기

가 한자어 형태소 이웃 크기가 큰 조건에서 감소하는 상호작

1) Grainger와 Jacobs(1996)에서 단어 이웃은 Coltheart 등(1977)이 정

의한 Coltheart’s N, 즉 목표 단어와 낱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치의 낱자가 동일한 단어의 집합으로 정의되었다.

2) 해당 연구에서 한자어 이웃은 목표 단어의 첫음절과 동일한 한자어로 

시작되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정의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國家)의 한자

어 이웃은 “국민”, “국고”, “국회”, “국토”, “국어” 등으로 볼 수 있는 반

면, 표기 이웃은 이외에도 “국화”, “국자”, “국수”, “국물” 등의 단어가 

포함되며, 음운 이웃은 위 예시에서 첫음절이 “/궁/”으로 발음되는 “국

민”, “국물”이 제외된 단어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용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전의 연구 결과는 적어도 한

국어 명사 단어 재인 과정에서의 음절은 철자론적 측면, 음

운론적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태론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철자 및 음운 음절 빈도 효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음절 자체가 가진 형태론적 측면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문장에서 단어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

다 주로 다양한 기능 형태소(문법 형태소)가 결합된 형태, 

즉 어절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셨다”

와 같은 문장에서, 술어인 “가시었다”(가- + -시- + -었- 

+ -다)는 동사 어간인 “가-”에 높임말을 가리키는 선어말어

미 “-시-”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 마

지막으로 종결 어미인 “-다”가 결합된 형태인 용언 어절이

다. 어절은 용언 활용뿐 아니라 체언에서도 사용되는데, 앞

선 예시 문장의 주어 “선생님께서”(선생님 + -께서)와 부사

어 “학교에”(학교 + -에)는 모두 명사 어근에 조사(각각 주

격 조사 “께서”,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된 형태인 체언 

어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는 한국어 단어가 아닌 어

절 재인 과정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im & Nam, 2018; Kim et al., 2020; Kim et al., 2022). 

이러한 어절 대상 연구와 기존 단어 대상 연구에서 첫음절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주로 명사 단어를 사용한 연구

에서는 첫음절의 억제 효과가 나타난 반면(e.g., Kwon & 

Nam, 2011; Kwon, 2012), 어절 대상 연구에서는 첫음절의 

촉진 효과가 보고되었다(e.g., Kim & Nam, 2018; Kim et 

al., 2020; Lee et al., 2019). Kim과 Nam(2018)은 한국어 

체언 어절과 용언 어절에 대한 어휘 판단 시간에 대하여 어

휘 요인과 하위 어휘 요인을 투입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

시하였고, 분석 결과 첫음절의 빈도가 높을수록 반응시간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언 어절만을 사용한 어휘 판단 

실험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 연구(Kim et al., 2020)와 용언 

어절만을 사용한 어휘 판단 실험 연구(Lee et al., 2019) 모

두에서 앞선 결과와 같은 촉진 효과가 보고된 바 있어, 한

국어 어절과 단어 재인 과정에서 하위 어휘 단위인 음절이 

미치는 효과와 그 처리 방식의 차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국어 단어와 

어절을 기반으로 진행된 어휘 판단 데이터에 대한 상관 다

중 회귀 분석을 통하여 음절 빈도 효과를 재검증하고, 시각 

어휘 재인 과정에서 음절 단위가 갖는 의의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대규모 어휘 판단 데이터 분석 연구에서는 주로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하여 다양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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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하위 어휘 요인이 어휘 재인, 혹은 명명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Baayen et al., 2006; Balota et al., 

2004; Goh et al., 2016; Yap & Balota, 2009). 예를 들어, 

Balota 등은 영어 단음절 단어 2,428개 자극에 대한 어휘 판

단 및 명명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Balota 

et al., 2004), Yap과 Balota(2009)는 분석 대상을 다음절 단

어로 확장하여 6,115개 자극의 어휘 판단 및 명명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연구 모두에서 위계적 다중 회

귀 분석 기법(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echnique)이 

사용되었으며, 단계별 모형의 설명력(R 제곱; R squared)의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한편, Goh와 동료들의 연구(2016) 역

시 말소리 단어 재인 과정에서 의미 요인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가자 80명을 대상으로 514개 명사 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 및 의미 분류 과제를 실시하고, 해당 대규모 데이

터를 대상으로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저자들은 어휘 길이, 단어 빈도 등을 포함한 

어휘 변인과 구체성(concreteness), 정서가(valence) 및 각성

가(arousal) 등을 포함한 의미 변인이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보인 효과가 과제 유형(어휘 판단 과제 및 의미 분류 과제)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자 선형 혼합 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각 변인과 과제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추가 분석하였다.

  한국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어휘 판단 데이터에 미치는 

다양한 어휘 요인 및 하위 어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위계

적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하여 조사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Kim & Nam, 2018; Kwon, 2012).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

에서는 Kwon(2012)이 기존 어휘 판단 데이터(Kwon & 

Nam, 2011; Lee & Kwon, 2012; Lee & Taft, 2010)를 대

상으로 첫음절 타입 및 토큰 빈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으

며, 세 연구의 명사 단어 114개가 분석 재료가 되었다. 그러

나 저자가 논의에서 연구의 한계점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자

극의 수가 국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명사 자극

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은 보다 규모가 큰 데이터를 대상으로 

어휘의 다양한 품사 및 형태에 대한 추가 연구에 대한 필

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명사 단어 

20,959개와 명사 어절 480개, 용언 원형 어절 1,093개, 용언 

굴절형 어절 406개를 포함하여 총 22,938개의 어휘를 대상

으로 진행된 대규모 어휘 판단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 과정에 미치는 음절 빈도의 효과를 면밀히 

재조사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다른 변인들의 설명 변량을 제거한 후에 관

심 변인의 잔여 변량에 대해 첫음절 빈도만의 설명 변량의 

유의미성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음절이 한국어 단어와 어절의 

시각 재인에서 각기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어절의 정의는 어절에 포함된 어근 혹은 어간의 품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휘 판단 메가스터디인 Yi 등

(2017)에서는 명사의 경우 단어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동사

와 형용사로 대표되는 용언의 경우 “먹다”(먹- + -다), “가

엾다”(가엾- + -다)와 같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원형이 

사용되었다. 이는 명사 단어에 상응하는 용언의 단어 형태가 

용언의 원형이라고 가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어의 정의

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1999; 2008)에 등재되어 있

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한다면 이들 용언 원형은 단어로 볼 

수 있으며 국립국어원의 단어 정의에 따라서도 단어로 볼 수 

있다3). 이처럼 용언의 원형은 홀로 언어 단위를 구분하는 측

면에서 보면 단어로 볼 수 있고, 문장의 최소 구성 성분으로 

보거나 사용되는 실태로 보면 어절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용언의 원형 자료는 특별히 굴절형 어절과 

구분하였으며, 체언의 경우에도 용언의 원형에 대응하는 단

어와 용언의 굴절형에 대응하는 어절을 구분하여 자료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음절 빈도 효과가 첫음절의 철

자 정보에 의한 것인지, 혹은 음운 정보에 의한 것인지에 대

해 탐구하는 것이다. 기존 단어 재인 연구에서는 주로 첫음

절을 음운론적 단위(phonological unit)로 보았으며, 음운 이

웃의 표상으로 인하여 첫음절의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

명한다. 음절의 음운형 정보는 한국어 명사 단어 재인 연구

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시각 표상 과정에서 음절이 음운론

적 단위라 할지라도 철자 정보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Conrad et al. 2009). 단어가 아닌 어절을 

사용한 한국어 연구에서는 주로 철자형 음절 빈도를 사용하

여 첫음절 빈도의 촉진적 효과를 보고한 바 있으나, 음운 변

동을 고려한 음운형 음절 빈도를 동시에 사용한 음절 빈도 

효과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어와 어절

을 포함한 한국어 어휘 재인에서 첫음절의 철자형 빈도뿐 아

니라, 첫음절의 음운 변동을 고려한 음운형 빈도 또한 사용

하여 재분석하고자 한다.

3) 국립국어원에서는 단어의 정의를 다음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1. 분

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2.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에 준하는 말. 3. 앞의 1∼2의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

는 말. 반면에 어절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에 아래처럼 정의하고 있다.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이다.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

로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할 때 앞서 예

시로 제시된 “먹다”와 같은 동사 원형은 어절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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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기존에 수집된 대규모의 어휘 판단 데이터에 

대해 단어(원형) 및 어절, 체언과 용언으로 분류하여 상관 

및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로 고려된 변인은 

어휘의 전체 형태 빈도와 음절 수 변인이었다. 다음으로, 

음절 빈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변인을 고

려하고자, 첫음절의 의미 여부, 첫음절의 철자-음운의 일치 

여부, 첫음절의 고빈도 이웃 수(higher frequency syllable 

neighbor, HFSN)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까

지 다양하게 정의되었던 첫음절 빈도를 어휘의 음절 수를 제

한하여 계산한 빈도와 제한하지 않고 계산한 빈도, 타입과 

토큰 빈도, 철자 음절과 음운 음절 등 총 8가지 방식으로 계

산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예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어휘 재인 중, 단어 재인

에서는 음운형 음절 빈도의 억제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절 재인에는 철자형 음절 빈도가 촉진

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참가자

Yi 등(2017)의 어휘 판단 과제 메가스터디(megastudy)에 참

여한 참가자는 국내 소재 4개 종합대학에서 선발한 58명이

었으며, 이후 분석 과정에서 6명이 제외되어 최종 52명의 데

이터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Kim 등(2020)의 실험 1에

는 36명이 참가하였으나, 성실하게 실험에 응하지 않은 참가

자와 우세 손을 오른손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왼손잡이, 양손

잡이 참가자를 포함한 4명을 제외하여 최종 32명의 데이터

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Kim과 Nam(2018)에는 참가자 21명

이 참가하였으며, 제외된 참가자 없이 모든 참가자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세 자료를 종합하여 총 105명의 어휘 판

단 과제 수행 결과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절차

실험 절차로는 세 자료 모두 시각 어휘 판단 과제를 사용하

였으며, 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되는 목표 자극이 한국어에

서 사용되는 단어 또는 어절일 경우 “yes” 반응을, 그렇지 

않을 경우 “no” 반응을 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자료인 Yi 

등(2017)에서는 총 30,930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어휘 판단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음절 수는 1∼5개로, 품사는 명사, 동

사, 부사, 형용사 등으로 국한되었다. 비단어도 단어와 동일

한 개수가 생성되었으며, 비단어를 구성하는 방식은 단어에

서 특정 자모 하나를 변형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실험 

과제는 시각 어휘 판단 과제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화면 중앙에 응시점(+)이 200ms 동안 제시되

었으며, 이후 공백 화면이 200ms 동안 제시된 다음에 단어 

혹은 비단어가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텍스트가 단

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맞으면 버튼 박스의 오른쪽 버튼을, 

단어가 아니면 왼쪽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모든 참가

자들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참가자당 

실험 시간은 32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실험은 124개 블록으

로 구성되었으며, 한 블록당 512개의 자극이 할당되었다. 참

가자가 실험을 완료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최소 3주, 최대 6

개월이었다.

  두 번째 자료에 해당하는 Kim과 Nam(2018)에서는 총 2

개의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실험 1에서는 체언 어절만을, 실

험 2에서는 용언 어절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각 어휘 판단 

과제를 시행하였다. 실험 1에서는 총 21명의 대학생들이 참

여하였으며, 연령 범위는 20∼29세였다. 실험 1의 시각 자극

으로는 체언 어절 240개와 비어절 240개로 총 480개의 자

극이 선정되었으며, 어절 자극은 세종 코퍼스의 비율을 참고

하여 선정되었다(신문 20%, 영화 10%, 전문지식도서 30%, 

인터넷 텍스트 40%).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화면 중앙에 

응시점(+)이 500ms 동안 제시되었으며, 이후 1000ms 동안 

목표 자극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자극이 한국어

에서 실제 쓰는 어절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맞으면 키보드의 

‘m’ 키를, 아니라면 ’z’ 키를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실험 2의 

용언 어절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21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

으며, 참가자들은 실험 1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으로 구성되

었다. 자극의 개수도 실험 1과 동일하게 어절 240개, 비어절 

240개로 총 480개의 자극을 사용하였으며, 용언 어절 240개 

중 절반은 형용사 어절, 나머지 절반은 동사 어절로 구성되

었다. 실험 과제 및 진행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게 진행되

었다.

  세 번째 자료인 Kim 등(2020)에서는 체언 어절만을 대상

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1에서는 자극을 중앙 시야

에 제시하였으며, 실험 2에서는 자극을 좌시야 혹은 우시야

에 제시하는 편시야 제시 방식을 채용한 어휘 판단 과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 등(2020)의 실험 중, 나머지 

두 자료와 같이 중앙 시야에 자극이 제시된 실험 1에 대한 

데이터만을 재분석하였으며, Kim 등(2020)의 실험 자극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체언 어절 300개와 그에 대응되는 비어

절 300개로 총 600개의 어절이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체언 

어절의 구성 비율은 신문 20%, 영화 10%, 전문지식도서 

30%, 인터넷 텍스트 40%에 해당하였다. 선정된 자극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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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빈도 추출은 세종 코퍼스(Kang & Kim, 2009)를 기반

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과제는 어휘 판단 과제로 응시점(+)

이 화면 중앙에 500ms 동안 제시되었으며, 그 후에 목표 어

절 혹은 비어절이 180ms 동안 제시되었다. 텍스트가 제시된 

후에 공백 화면이 2000ms 동안 제시되었으며, 공백 화면이 

나타나는 동안, 참가자들은 제시된 자극이 어절이었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 어절이면 오른손으로 키보드의 ‘/’ 키를, 아

니면 왼손으로 ‘z’ 키를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재료

실험 재료로는 Yi 등(2017)의 한국어 명사 단어와 용언 원

형 어절을 사용한 대규모 어휘 판단 과제 데이터와 한국어 

명사 어절과 용언 굴절형 어절을 사용한 Kim과 Nam(2018), 

Kim 등(2020)의 어절 판단 과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Yi 

등(2017)은 총 30,930개의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명사 

단어는 21,996개, 용언 원형 어절(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

다’가 결합된 형태)은 부사 1,264개, 동사 6,226개, 형용사 

1,744개 등을 포함하여 9,234개였다. Kim과 Nam(2018)은 

명사 어절(명사 단어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 179개, 용언 굴

절 어절(용언 어간에 종결 어미 ‘-다’ 이외의 어미가 결합되

었거나 종결 어미 ‘-다’와 함께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형태) 

130개, 원형 어절 12개를 포함하여 총 429개의 어휘를 사용

하였다. Kim 등(2020)은 명사 어절 300개와 용언 굴절 어절 

294개, 용언 원형 어절 6개를 포함하여 총 600개 어휘를 사

용하였다. 상관 및 회귀 분석에서 전체 형태 빈도(full-form 

frequency)를 고려하기 위하여, 1500만 어절 규모의 세종 말

뭉치(Kang & Kim, 2009)에 포함된 어휘 형태만을 선별하

여 분석에 포함하였다4). 그 결과, Yi 등(2017)에서는 반응시

간 데이터가 누락된 15개 항목(명사 단어 13개, 용언 원형 2

개)를 제외한 명사 단어 20,959개, 용언 원형 어절 1,080개 

등 총 22,039개 어휘를, Kim과 Nam(2018), Kim 등(2020)

에서는 중복되는 항목 164개(명사 어절 90개, 용언 어절 74

개)를 제외한 명사 어절 480개, 용언 원형 어절 13개, 굴절

형 어절 406개 등 총 899개 어휘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

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 어휘의 시각 재인 시 나타나는 음절 빈도 

4) 전체 형태 빈도를 포함하여, 후술할 모든 빈도값은 1500만 어절 규모 

세종 말뭉치상의 빈도값을 15로 나눈 백만 어절당 출현빈도(occurrences 

per million)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표준화를 위하여 상용 로그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효과를 재분석하고자 기존에 수집된 단어와 어절을 포함한 

어휘 판단 과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첫음절 

빈도를 산출하여 상관 및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빈도 변인을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방

식으로 빈도 변인을 재산출하였다. 먼저, 전체 형태 빈도는 

각 어휘 항목의 세종 말뭉치상에 기재된 빈도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철자형 첫음절 빈도(orthographic first syllable 

frequency)는 어휘 항목의 첫음절이 가지는 철자 형태 원형

을 기준으로, 음운형 음절 빈도(phonological first syllable 

frequency)는 표준 발음 규칙에 의거한 어휘 항목의 첫음절

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어휘 항목의 길이 제한 음절 빈도

는 해당 어휘와 길이(음절 수)와 첫음절이 같은 이웃의 빈도

로 계산되었으며, 길이를 제한하지 않은 음절 빈도 계산 방

식은 어휘 항목의 길이와 무관하게 해당 첫음절로 시작하는 

어휘를 이웃으로 간주하였다. 첫음절의 타입 빈도(type 

frequency)는 해당 음절로 시작하는 모든 어휘 항목의 수를 

더한 값으로, 토큰 빈도(token frequency)는 해당 음절로 시

작하는 모든 어휘 항목의 빈도를 누적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빈도 변인은 다음과 같다. 전체 형태 빈도, 

길이 제한 철자형 첫음절 타입 빈도, 길이 무관 철자형 첫음

절 타입 빈도, 길이 제한 철자형 첫음절 토큰 빈도, 길이 무

관 철자형 첫음절 토큰 빈도, 길이 제한 음운형 첫음절 타입 

빈도, 길이 무관 음운형 첫음절 타입 빈도, 길이 제한 음운

형 첫음절 토큰 빈도, 길이 무관 음운형 첫음절 토큰 빈도. 

  이와 별도로, 음절 빈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진 변인 또한 분석에 포함되었다. 먼저, 첫음절의 음운 변

화 여부를 포함한 이유는 음운 변화 여부에 따른 음운형 빈

도와 철자형 빈도의 효과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예

를 들어, 음운 변화가 없는 명사 단어 “전구”의 경우 철자형 

첫음절과 음운형 첫음절이 “전”으로 동일하지만, 음운 변화

가 나타나는 명사 단어 “전력”의 철자형 첫음절은 “전”인 반

면, 음운형 첫음절은 “절”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 철

자형 첫음절 “전”을 기준으로는 두 어휘가 이웃 관계이지만, 

음운형 첫음절은 각각 “전”과 “절”로 상이하므로 더 이상 이

웃 관계가 아니게 된다. 철자형, 음운형 첫음절 간의 일치 

여부는 시각 어휘 재인에서 음절 빈도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철자형 첫음절 빈도(Kwon et 

al., 2015), 음운형 첫음절 빈도(Tae et al., 2017) 모두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철자형 음절과 음운형 음절 

간의 일치 여부를 분석에 투입하여 단어, 어절을 포함한 어

휘 항목에서 그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첫음절의 의미 여부, 즉 첫음절이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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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ns 

(n = 21,439)

Verbs, adjectives, and adverbs 

(n = 1,499)

Simple 

(n = 20,959)

Inflected

(n = 480)

Simple

(n = 1,093)

Inflected 

(n = 406)

M SD M SD M SD M SD

LenSyll 2.47 0.7 3.28 0.62 3.52 0.84 3.3 0.69

Full-form Frequency 0 0.68 0.7 0.88 -0.81 0.51 0.58 0.88

HFOSN 23.01 25.34 6.56 10.99 12.07 18.55 5.19 9.43

HFPSN 24.51 27.33 7.09 11.87 15.53 22.21 6.83 11.44

Orthographic Type Frequency 2.48 0.54 2.59 0.48 2.31 0.6 2.4 0.57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3.26 0.63 3.43 0.53 3.16 0.68 3.35 0.61

Orthographic Type Frequency

(Length-restraint)

1.48 0.62 1.93

 

0.48 1.68 0.66 1.75 0.59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Length-restraint)

2.64 0.73 2.92

 

0.53 2.55 0.66 2.77 0.63

Phonological Type Frequency 2.5 0.56 2.64 0.49 2.41 0.6 2.53 0.57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3.3 0.67 3.5 0.58 3.28 0.7 3.46 0.63

Phonological Type Frequency

(Length-restraint)

1.5 0.64 1.98 0.48 1.78

 

0.65 1.88 0.58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Length-restraint)

2.69 0.77 2.98 0.57 2.66 0.68 2.88 0.66

RT 630 81.24 506.6 37.53 604.74 62.19 523.05 43.65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LenSyll = word length in syllable; HFOSN = higher frequency orthographic syllabic neighbors; HFPSN = higher frequency 

phonological syllabic neighbors; RT = reaction time (ms).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characteristics and reaction time (ms) for simple and inflected words. M and SD are used to represe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respectively.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첫음절이 의미

를 가질 경우, 적어도 명사 단어에서 음절 빈도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으며(Kwon & Lee, 2015), 저자들은 이 결과를 한

자어 형태소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Jin 등

(2018)에서는 명사 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 과제에서 단어 빈

도, 두 철자 쌍 빈도, 형태소 빈도와 더불어 첫음절 한자 형

태소의 의미 이웃 개수를 통제하였음에도 첫음절 빈도의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Kwon(2020)은 이에 대하여 첫음

절 한자 형태소의 이웃 크기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의미 요

인을 배제한 음운 부호로만 이루어진 음절 사용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첫음절의 의미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음절 빈도 효과가 모든 어휘 항목에

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첫음절

의 의미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때, 첫음절의 항목 중 

최소한 한 개 이상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 해당 첫음절은 의

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어휘 항목의 음절 이웃 중 해당 어휘 항목보

다 높은 빈도를 가진 항목의 수를 철자형 음절, 음운형 음절 

각각에 대하여 계산하여 변수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고빈도 

음절 이웃 수(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s; 이하 

HFSN)는 그 수가 많을 때 음절 빈도 효과가 억제적으로 나

타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Perea & Carreiras, 1998).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단어와 어절을 포함한 어

휘의 시각 재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절 빈도 효과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길이, 

어휘 및 의미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여 상이한 효과가 나타나

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휘 항목을 품사와 

형태에 따라, 명사 단어, 명사 어절, 용언 원형, 용언 굴절형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상관 및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4개 어휘 범주(명사 단어, 명사 어절, 용언 원형, 용언 굴절



Syllable frequency effect in visual word recognition: a regression study on morphologically simple and complex Korean words

- 311 -

형)별 길이 및 빈도 변인, 반응시간에 대한 기술 통계치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상관 분석에서는 상기 4개의 범주별로 평균 반응시

간(reaction time, RT)과 범주 변인인 첫음절의 의미 여부, 

음운 변화 여부를 제외한 7개 연속 변인, 즉 음절 수, 전체 

형태 빈도, 고빈도 철자형 음절 이웃 수, 고빈도 음운형 음

절 이웃 수, 철자형 타입 빈도, 철자형 토큰 빈도, 음운형 타

입 빈도, 음운형 토큰 빈도, 길이 제한 철자형 타입 빈도, 길

이 제한 철자형 토큰 빈도, 길이 제한 음운형 타입 빈도, 길

이 제한 음운형 토큰 빈도 간의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s 

R)를 조사하였다. 

  이어서 4개의 어휘 항목 범주 각각에 대하여 평균 반응시

간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이 수행되었다. 선행된 상관 분석 결과 4

개 어휘 범주 모두에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8개 첫음

절 빈도 계산 방식으로 산출된 변인들 간 상관이 높게 나타

났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로 측

정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회귀 모형별로 하나의 첫음절 빈도 계산 방식만을 

투입하여 각각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

빈도 철자형 음절 이웃 수와 고빈도 음운형 음절 이웃 수 

또한 4개 어휘 범주 모두에서 상관 및 다중공선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명사 단어: r = .94, p < .001; 명사 어절: r = 

.97, p < .001; 용언 원형: r = .85, p < .001; 용언 굴절

형: r = .84, p < .001), 회귀 분석에서는 첫음절 빈도 계산 

방식 중 철자형 음절을 기준으로 한 변인의 경우 고빈도 철

자형 음절 이웃 수를, 음운형 음절을 기준으로 한 변인의 경

우 고빈도 음운형 음절 이웃 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자세한 

변인 간 상관 및 VIF 수치는 부록 I, 부록 II 참고).

  따라서 어휘 판단 시간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의 1단계 

모형에서는 6개의 예측 변인 중 전체 형태 빈도와 어휘 항

목의 길이(음절 수)를, 2단계 모형에서는 첫음절의 의미, 음

운 변화 여부 및 고빈도 이웃 수를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3

단계 모형에서는 8개 첫음절 빈도 계산 방식 중 하나의 첫

음절 빈도 변인만을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계별로 

각 요인 군집(factor cluster)이 투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다수의 시각 단어 재인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보고되거나 고려되는 변인들을 포함한 어휘 요인 군집

(cluster)의 영향을, 2단계에서는 첫음절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위 어휘 요인 군집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후 최

종 3단계에서는 표면 변인(surface variable) 및 어휘 변인

(lexical variable)을 통제한 후의 의미 변인의 영향력을 조

사한 Yap과 Balota(2009)의 위계적 회귀 연구와 마찬가지

로, 앞선 단계의 요인 군집을 통제한 후 음절 빈도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전체 형태 빈도, 8개 첫음절 빈도를 

포함한 빈도 변인은 모두 세종 말뭉치 상에서 백만 어

절당 출현 횟수(occurrences per million)를 로그 변환

(log-transformation)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어휘 판단 시간 

역시 표준화를 위하여 다른 빈도 변인과 마찬가지로 로그 변

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결  과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서 첫음절 빈도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네 가지 어휘 범주 각각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첫음

절 빈도 변인과 어휘 판단 시간 간의 단순 상관 분석 결과

는 부록 I에 제시되어 있으며, 철자형 및 음운형 음절 빈도 

각 4개의 독립적인 위계적 회귀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단순 상관 분석은 해당 

변인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의 설명 변량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변인의 독자적인 설명량을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계적 회귀 분석을 통하여 해당 변인의 독자적 설명량의 유의

미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위계적 회귀 모형에는 단순 상관 

분석에서 어휘 판단 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첫음절 

빈도 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위계적 회귀 분석은 사

례 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점

을 보완하고자 단순 상관 분석 역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

여 결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의 결과 분석에서 단순 상

관과 위계적 회귀 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첫음절 

빈도 변인 위주로 결과를 논의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은 

1, 2단계에서 첫음절 빈도와 함께 종속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뒤 3단계에서 최종

적으로 투입한 8개 첫음절 빈도 변인 각각의 설명력(수정된 

R 제곱, adjusted R squared, 이하 R2
adj) 변화량 비교를 통

해 각 첫음절 빈도 계산 방식의 어휘 판단 시간에 대한 설

명력과 효과 크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철자형 음절 분석 결과

네 어휘 범주에 대하여 타입, 토큰 및 길이 제한 여부에 따

른 4개의 음절 빈도 계산 방식을 마지막 단계의 예측 변인

으로 하는 각 4개의 독립적인 위계적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으며, 최종 3단계 모형은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명사 어휘에서는 단어, 어절에 따라 철자형 첫음절 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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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variable

Nouns

(n = 21,439)

Verbs, adjectives, and adverbs

(n = 1,499)

Simple (n = 20,959) Inflected (n = 480) Simple (n = 1,093) Inflected (n = 406)

Step 1: Lexical Variables

Word length in syllable -.017*** -.002 -.010*** -.004

Full-form frequency -.031*** -.017*** -.016*** -.011***

R2
adj .162*** .199*** .046*** .063***

Step 2: First Syllable characteristics

Meaning .002 -.004 -.007 .008*

Phonological change -.002† .012** -.003 .011**

HFOSN .000*** -.000* -.000 -.000*

R2
adj .163*** .221*** .045*** .100***

R2 = .022*** R2 = .001*** R2 = -.001 R2 = .037***

Step 3: Orthographic Syllable Frequency

1-1. Orthographic Type Frequency .001 -.013*** -.017*** -.022***

R2
adj .163*** .241*** .065*** .159***

R2 = .000 R2 = .020*** R2 = .020*** R2 = .059***

1-2.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000 -.012*** -.015*** -.018***

R2
adj .163*** .243*** .071*** .152***

R2 = .000 R2 = .021*** R2 = .026*** R2 = .052***

1-3. Orthographic Type Frequency

(fixed-length)
-.005*** -.014*** -.021*** -.025***

R2
adj .164*** .243*** .079*** .176***

R2 = .001*** R2 = .021*** R2 = .034*** R2 = .076***

1-4.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fixed-length)
-.002** -.014*** -.021*** -.018***

R2
adj .163*** .252*** .097*** .155***

R2 = .000** R2 = .031*** R2 = .052*** R2 = .055***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R2
adj = adjusted R square; HFOSN = higher frequency orthographic syllable neighbors.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Regression coefficients from Step 1 to 3 of the item-level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for lexical decision times 

(log-transformed RT, milliseconds) for simple and inflected words. In Step 3, one of the four frequency measures for orthographic 

syllable frequency of first syllable was entered in each model (1-1 - 1-4). 

상이한 효과가 나타났다. 명사 단어에서는 철자형 음절 빈도 

4가지 계산 방식의 3단계 모형은 모두 유의하였으나 설명력

이 높지 않았으며(타입 빈도: R2
adj = .000, F(6, 20952)= 

682.7; 토큰 빈도: R2
adj = .000, F(6, 20952)= 682.6; 길이 

제한 타입 빈도: R2
adj = .001, F(6, 20952)= 686.6; 길이 

제한 토큰 빈도: R2
adj = .000, F(6, 20952)= 684.4; all ps 

< .001; Table 3 참고), 상관 분석 결과(부록 1-1)에서도 반

응시간과 예측 변인 간의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 계수(타입 

빈도: r = -.04; 토큰 빈도: r = -.09; all ps < .001)가 보

고되었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길이 무관 음절 빈

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타입 빈도: R2
adj = .000; 

  = .001, p = .47; 토큰 빈도: R2
adj = .000,   = 

-.000, p = .68), 길이 제한 음절 빈도는 유의한 결과를 보

였으나 어휘 판단 시간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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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variable
Nouns Verbs, adjectives, and adverbs

Simple Inflected Simple Inflected

Model 1-1. 

Orthographic Type Frequency

Word length in syllable -.017*** .002 -.004* .002

Full-form frequency -.03*** -.015*** -.011*** -.005*

First syllable meaning .003 -.01† -.018** .004

Phonological change -.002† .007† -.009* .001

HFOSN 0** 0 0* 0

Orthographic Type Frequency .001 -.013*** -.017*** -.022***

Fit R2
adj = .163*** R2

adj = .241*** R2
adj = .065*** R2

adj = .159***

Model 1-2.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Word length in syllable -.016*** .002 -.004* .002

Full-form frequency -.03*** -.015*** -.009*** -.006*

First syllable meaning .002 -.007 -.017** .006†

Phonological change -.002* .008* -.007* .006

HFOSN 0** 0 0* 0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000 -.012*** -.015*** -.018***

Fit R2
adj = .163*** R2

adj = .243*** R2
adj = .071*** R2

adj = .152***

Model 1-3. 

Orthographic Type Frequency

(fixed-length)

Word length in syllable -.014*** .004 .001 .008*

Full-form frequency -.028*** -.015*** -.011*** -.005*

First syllable meaning -.001 -.01† -.02*** .003

Phonological change -.003** .006 -.009** 0

HFOSN 0** 0 0** 0

Orthographic Type Frequency -.005*** -.014*** -.021*** -.025***

Fit R2
adj = .164*** R2

adj = .243*** R2
adj = .079*** R2

adj = .176***

Model 1-4.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fixed-length)

Word length in syllable -.016*** -.001 -.006*** -.002

Full-form frequency -.029*** -.014*** -.007* -.005†

First syllable meaning 0 -.008 -.018*** .006†

Phonological change -.003* .007† -.008* .006

HFOSN 0** 0 0** 0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002** -.014*** -.021*** -.018***

Fit R2
adj = .163*** R2

adj = .252*** R2
adj = .097*** R2

adj = .155***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R2
adj = adjusted R 

square; HFOSN = higher frequency orthographic syllable neighbors.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Regression coefficients of final models i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for orthographic first syllable frequency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 314 -

(길이 제한 타입 빈도: R2
adj = .001,   = -.005; 길이 제

한 토큰 빈도: R2
adj = .000,   = -.002; all ps < .001). 

  반면, 명사 어절에서는 네 가지 철자형 음절 빈도 모두 반

응시간의 감소를 유의미하게 설명했으며, 특히 길이 제한 토

큰 빈도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타입 빈도: R2
adj = 

.020;   = .013; 토큰 빈도: R2
adj = .021,   = -.012; 

길이 제한 타입 빈도: R2
adj = .021,   = -.014; 길이 제

한 토큰 빈도: R2
adj = .031,   = -.014; all ps < .001; 

Table 2 참고). 또한, 네 모형 모두 유의하였으나(타입 빈도: 

R2
adj = .020, F(6, 473)= 26.3; 토큰 빈도: R2

adj = .021, 

F(6, 473)= 26.62; 길이 제한 타입 빈도: R2
adj = .021, F(6, 

473)= 26.56; 길이 제한 토큰 빈도: R2
adj = .031, F(6, 

473)= 27.83; all ps < .001; Table 3 참고), 그 중 길이 제

한 토큰 빈도를 사용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R2
adj = .031).

  용언에서는 원형, 굴절형 모두 철자형 음절 빈도와 어휘 

판단 시간 간의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굴절형의 네 

가지 모형(타입 빈도: R2
adj = .159, F(6, 399)= 13.79; 토큰 

빈도: R2
adj = .152, F(6, 399)= 13.13; 길이 제한 타입 빈

도: R2
adj = .176, F(6, 399)= 15.38; 길이 제한 토큰 빈도: 

R2
adj = .155, F(6, 399)= 13.36; all ps < .001; Table 3 참

고)에서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원형(타입 빈도: R2
adj = .065, 

F(6, 1086)= 13.67; 토큰 빈도: R2
adj = .071, F(6, 1086)= 

14.98; 길이 제한 타입 빈도: R2
adj = .079, F(6, 1086)= 

16.54; 길이 제한 토큰 빈도: R2
adj = .097, F(6, 1086)= 

20.46; all ps < .001; Table 3 참고)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형에서는 길이 제

한 토큰 빈도(R2
adj = .052,   = -.021, p < .001)가 가장 

큰 효과를 보였지만, 굴절형에서는 길이 제한 타입 빈도

(R2
adj = .076,   = -.018, p < .001)가 설명력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철자형 첫음절 빈도를 사용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네 

가지 어휘 범주 중 명사 단어를 제외한 명사 어절, 용언 원

형 및 굴절형 모두에서 철자형 첫음절 빈도의 촉진적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어휘 변인과 더불어 음절 빈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첫음절의 속성을 통제한 뒤에도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음운형 음절 분석 결과

4개 어휘 범주의 어휘 판단 시간에 대한 네 가지 음운형 음

절 빈도 계산 방식에 따른 위계적 회귀 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으며, 최종 모형은 Table 5에 제시되

어 있다. 철자형 음절 빈도와 마찬가지로, 명사 단어를 제외

한 명사 어절, 용언 원형 및 굴절형 모두에서 첫음절 빈도의 

촉진적 효과가 나타났다. 명사 단어에서는 네 가지 음운형 

음절 빈도 계산 방식에 따른 모형 모두 유의하였으나(타입 

빈도: R2
adj = .163, F(6, 20952)= 681.4; 토큰 빈도: R2

adj = 

.163, F(6, 20952)= 681.4; 길이 제한 타입 빈도: R2
adj = 

.164, F(6, 20952)= 685.9; 길이 제한 토큰 빈도: R2
adj = 

.163, F(6, 20952)= 683.4; all ps < .001; Table 5 참고), 

길이 제한 타입 빈도와 토큰 빈도에서 반응 시간과 약간의 

부적 관계를 보였을 뿐(길이 제한 타입 빈도: R2
adj = 

.001,   = -.005, p < .001; 길이 제한 토큰 빈도: R2
adj = 

.000,   = -.002, p < .001; Table 4 참고),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 철자 빈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관 분석 결과

(부록 I-1) 이와 유사하게 유의하지만 높지 않은 상관 계수

(타입 빈도: r = -.04; 토큰 빈도: r = -.09; 길이 제한 

타입 빈도: r = -.05; 길이 제한 토큰 빈도: r = -.07; all 

ps < .001). 

  반면 명사 어절에서는 네 개의 음절 빈도 변인 모두 반응

시간의 감소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타입 빈도: R2
adj = 

.029,   = -.014; 토큰 빈도: R2
adj = .026,   = -.012; 

길이 제한 타입 빈도: R2
adj = .032,   = -.014; 길이 제

한 토큰 빈도: R2
adj = .036,   = -.014, all ps < .001; 

Table 4 참고), 4개 모형 모두 유의하였다(타입 빈도: 

R2
adj = .25, F(6, 473)= 27.23; 토큰 빈도: R2

adj = .247, 

F(6, 473)= 27.23; 길이 제한 타입 빈도: R2
adj = .253, 

F(6, 473)= 28.03; 길이 제한 토큰 빈도: R2
adj = .257, 

F(6, 473)= 28.66; all ps < .001; Table 5 참고).

  용언 원형 및 굴절형 역시 모든 음운형 첫음절 빈도에서 

반응시간에 대한 유의한 촉진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모든 모

형이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Table 5 참고). 철자형 음절 

빈도의 회귀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용언 원형의 네 모형

(타입 빈도: R2
adj = .051, F(6, 1086)= 10.79; 토큰 빈도: 

R2
adj = .055, F(6, 1086)= 11.63; 길이 제한 타입 빈도: 

R2
adj = .064, F(6, 1086)= 13.5; 길이 제한 토큰 빈도: 

R2
adj = .070, F(6, 1086)= 14.71; all ps < .001)은 굴절형

의 네 모형(타입 빈도: R2
adj = .165, F(6, 399)= 14.35; 토

큰 빈도: R2
adj = .167, F(6, 399)= 14.56; 길이 제한 타입 

빈도: R2
adj = .171, F(6, 399)= 14.97; 길이 제한 토큰 빈

도: R2
adj = .166, F(6, 399)= 14.4; all ps < .001) 대비 상

대적으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형에서는 길이 제한 토큰 빈도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R2
adj = .035,   = -.021, p < .001), 굴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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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variable
Nouns (n = 21,439) Verbs, adjectives, and adverbs (n = 1,499)

Simple (n = 20,959) Inflected (n = 480) Simple (n = 1,093) Inflected (n = 406)

Step 1: Lexical Variables

Word length in syllable -.017*** -.002 -.010*** -.004

Full-form frequency -.031*** -.017*** -.016*** -.011***

R2
adj .162*** .199*** .046*** .063***

Step 2: Syllable 1 characteristics

Meaning .002 -.004 -.007 .008*

Phonological change -.003** .012** -.003 .015***

HFPSN .000*** -.000* -.000 -.000***

R2
adj .163*** .221*** .045*** .125***

R2 = .001*** R2 = .022** R2 = -.001 R2 = .062***

Step 3: Syllable 1 frequency

2-1. Phonological Type Frequency .000 -.014*** -.009** -.018***

R2
adj .163*** .25*** .051*** .165***

R2 = .000 R2 = .029*** R2 = .006** R2 = .040***

2-2.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000 -.012*** -.009*** -.016***

R2
adj .163*** .247*** .055*** .167***

R2 = .000 R2 = .026*** R2 = .010*** R2 = .042***

2-3. Phonological Type Frequency

(fixed-length)
-.005*** -.014*** -.015*** -.019***

R2
adj .164*** .253*** .064*** .171***

R2 = .001*** R2 = .032*** R2 = .019*** R2 = .046***

2-4.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fixed-length)
-.002** -.014*** -.021*** -.015***

R2
adj .163*** .257*** .070*** .166***

R2 = .000** R2 = .036*** R2 = .035*** R2 = .041***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R2
adj = adjusted R square; HFPSN = higher frequency phonological syllable neighbors.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Regression coefficients from Step 1 to 3 of the item-level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for lexical decision times 

(log-transformed RT, milliseconds) for simple and inflected words. In Step 3, one of the four frequency measures (log-transformed, per 

million) for phonological syllable frequency of fist syllable was entered in each model (5–8).

에서는 길이 제한 타입 빈도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R2
adj = .046,   = -.025, p < .001).

  음운형 음절 빈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철자

형 음절 빈도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최종 

3단계 모형에서 명사 단어를 제외한 세 어휘 범주에서 첫음

절 음운형 빈도의 유의한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철자형, 음운형 첫음절 빈도 모두에서 명사 단

어를 제외한 명사 어절, 용언 원형 및 굴절형에서 반응시간

에 대한 촉진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명사 어절에서는 철자

형 음절 빈도 대비 음운형 음절 빈도의 설명력이 높았던 반

면(e.g., 음운형 길이 제한 토큰 빈도 모형: R2
adj = .257, 

R2
adj = .036,   = -.014, p < .001), 용언 원형 및 굴절

형에서는 철자형 음절 빈도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e.g., 원형의 철자형 길이 제한 토큰 빈도 모형: R2
adj = 

.097, R2
adj = .052,   = -.021, p < .001; 굴절형의 철

자형 길이 제한 타입 빈도 모형: R2
adj = .176, R2

ad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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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variable
Nouns Verbs, adjectives, and adverbs

Simple Inflected Simple Inflected

Model 1-1. 

Phonological Type Frequency

Word length in syllable -.017*** .002 -.006** 0

Full-form frequency -.03*** -.013*** -.014*** -.008**

First syllable meaning .002 -.009† -.011* .005

Phonological change -.003** .011** -.003 .013**

HFPSN 0* 0 0 0

Phonological Type Frequency 0 -.015*** -.009** -.018***

Fit R2
adj = .163*** R2

adj = .25*** R2
adj = .051*** R2

adj = .165***

Model 1-2.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Word length in syllable -.017*** .002 -.006** 0

Full-form frequency -.03*** -.014*** -.012*** -.008**

First syllable meaning .002 -.006 -.011* .007*

Phonological change -.003** .013*** -.003 .014***

HFPSN 0** 0 0 0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0 -.012*** -.009*** -.016***

Fit R2
adj = .163*** R2

adj = .247*** R2
adj = .055*** R2

adj = .167***

Model 1-3. 

Phonological Type Frequency

(fixed-length)

Word length in syllable -.013*** .005 -.002 .005

Full-form frequency -.028*** -.014*** -.012*** -.009**

First syllable meaning -.001 -.01† -.014* .005

Phonological change -.004** .01** -.003 .014***

HFPSN 0** 0 0* 0

Phonological Type Frequency -.005*** -.016*** -.015*** -.019***

Fit R2
adj = .164*** R2

adj = .253*** R2
adj = .064*** R2

adj = .171***

Model 1-4.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fixed-length)

Word length in syllable -.016*** -.001 -.006*** -.003

Full-form frequency -.029*** -.012*** -.01*** -.008**

First syllable meaning 0 -.007 -.012* .007*

Phonological change -.003** .011** -.003 .015***

HFPSN 0** 0 0** 0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002** -.014*** -.014*** -.015***

Fit R2
adj = .163*** R2

adj = .257*** R2
adj = .070*** R2

adj = .166***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R2
adj = adjusted R square; HFPSN = higher frequency phonological syllable neighbors.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Regression coefficients of final models i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for phonological first syllabl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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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  = -.025, p < .001).

선형 혼합 효과 모형 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 분석과 더불어, 본 연구는 선형 혼합 효과 모형

(linear mixed-effect model)을 사용하여 네 어휘 범주에서 

각 변인이 음절 빈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형 혼합 

효과 모형 분석을 위하여 R 프로그램(version 4.2.1, R core 

team, 2022)의 nlme 패키지(Pinheiro et al., 2017)를 사용

하였고, 분석 결과의 시각화를 위하여 ggplot2 패키지

(Wickham, 2009)를 사용하였다.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 모

형과 마찬가지로 네 어휘 범주 모두에서 철자형 및 음운형 

음절 빈도, 길이 제한 및 길이 무관 빈도에 대하여 8개의 독

립적인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단어 길이, 첫음절의 의미 

유무, 음운 변동 여부는 R 프로그램의 factor function을 사

용하여 요인화한 후 고정 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단어 빈도, 

고빈도 음절 이웃 수, 음절 빈도는 요인화하지 않은 연속 변

인으로서 고정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청각 제시된 단어의 길

이(duration)을 제외한 단어 빈도, 형태소 수, 구체성 등 모

든 변인과 과제 간의 상호작용항을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의 

고정 변인으로 투입한 Goh 등(2016)의 분석 절차와 마찬가

지로, 단어 길이를 제외한 모든 어휘 변인 및 첫음절 변인과 

음절 빈도 간의 상호작용항이 고정 변인으로 모형에 포함되

었다. Yi 등(2017)의 어휘 판단 데이터에는 모든 참가자의 

반복 측정 데이터가 아닌 어휘 항목별 평균 반응시간 데이

터만 접근 가능하였기 때문에, 어휘 항목을 무선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철자 음절 빈도에 대한 모형은 (1)과 같이 설정

되었으며, 음운 음절 빈도에 대한 모형은 (2)와 같이 설정되

었다.

RT ∼ WL + (first_meaning + phon_change + 

HFSN_O + WF) * SF_O + (1|item) (1)

RT ∼ WL + (first_meaning + phon_change + 

HFSN_P + WF) * SF_P + (1|item) (2)

  위 표현에서 WL은 음절 수를 기준으로 한 단어 길이, 

first_meaning은 첫음절의 의미 여부, phon_change는 첫음절

의 음운 변동 여부, SF_O는 철자 음절 빈도, SF_P는 음운 

음절 빈도, HFSN_O는 철자 음절 이웃 수, HFSN_P는 음

운 음절 이웃 수, WF는 단어 빈도, item은 어휘 항목을 의

미한다.

  명사 단어에 대한 선형 혼합 효과 모형 분석 결과(Table 

6 좌측 참고), 철자형 음절에 대한 분석에서는 위계적 회귀 

모형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길이 무관 타입 및 길이 무관 

토큰 빈도는 모두 유의한 주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길이 무

관 타입 빈도:   = 0, SE = .001, t = 0, p = .999; 길이 

무관 토큰 빈도:   = 0, SE = .001, t = -0.21, p = .836), 

길이 제한 음절 빈도는 타입 및 토큰 빈도 모두에서 유의한 

촉진 효과가 발견되었다(길이 제한 타입 빈도:   = -.004, 

SE = .001, t = -3.46, p < .001;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02, SE = .001, t = -3.13, p = .002). 또한, 음절 수를 

기준으로 한 단어 길이와 단어 빈도는 모두 촉진적 효과를 

보였지만, 고빈도 음절 이웃 수는 모든 철자형 음절 빈도 모

형에서, 첫음절의 의미 유무는 길이 제한 타입 빈도를 제외

한 모든 빈도 모형에서 억제적 효과를 보였다. 첫음절의 음

운 변동 여부는 길이 제한 토큰 빈도 모형에서만 유의한 촉

진 효과를 나타냈다. 

  모든 철자형 음절 빈도 모형에서 음절 빈도와 고빈도 음

절 이웃 수 간의 상호작용(길이 무관 타입 빈도:   = 0, 

SE = 0, t = -3.14, p = .002; 길이 무관 토큰 빈도:   = 0, 

SE = 0, t = -3.79, p < .001; 길이 제한 타입 빈도:   = 

0, SE = 0, t = -11.02, p < .001;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 SE = 0, t = -5.53, p < .001)과 음절 빈도와 첫음

절의 의미 유무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길이 무

관 타입 빈도:   = -.009, SE = .003, t = -2.88, p = 

.004; 길이 무관 토큰 빈도:   = -.008, SE = .003, t = 

-2.99, p = .003; 길이 제한 타입 빈도:   = -.008, SE = 

.003, t = -3.01, p = .003;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07, SE = .002, t = -3.06, p = .002). 단어 빈도와 음절 

빈도 간의 상호작용은 길이 제한 타입 빈도를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길이 무관 타입 빈도:   = 

.003, SE = .001, t = 3.23, p = .001; 길이 무관 토큰 빈

도:   = .004, SE = .001, t = 4.8, p < .001;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04, SE = .001, t = 4.81, p < .001), 첫

음절의 음운 변동 여부와 음절 빈도 간의 상호작용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명사 단어에 대한 음운형 음절 빈도의 선형 혼합 효과 모

형 분석 또한 철자형 음절 빈도와 유사한 결과 패턴을 보였

으며(Table 6 우측 참고), 길이 제한 타입 및 토큰 빈도 모

형에서 음절 빈도의 주효과가 촉진적으로 나타났다(길이 제

한 타입 빈도:   = -.004, SE = .001, t = -3.97, p < 

.001;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02, SE = .001, t = 

-2.71, p = .007). 다음으로, 모든 음운형 음절 빈도 모형에

서 단어 길이와 단어 빈도는 촉진적 효과를 보였지만, 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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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s Orthographic syllable Phonological syllable

 SE t-value  SE t-value

Model 1. Type Frequency

(Intercept) 2.83 .002 1139.94*** 2.83 .002 1213.55***

Word length in syllable -.016 .001 -23.14*** -.016 .001 -23.08***

Word frequency -.037 .003 -14.11*** -.034 .003 -13.57***

First syllable meaning .017 .005 3.06** .015 .005 2.65**

Phonological change -.004 .004 -0.97 -.001 .004 -0.32

HFSN .001 0 3.59*** .001 0 3.9***

Syllable Frequency 0 .001 0 0 .001 -0.08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3 .001 3.23** .002 .001 2.29*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09 .003 -2.88** -.007 .003 -2.44*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1 .002 0.51 -.001 .002 -0.34

HFSN * Syllable Frequency 0 0 -3.14** 0 0 -3.54***

Model 2. Token Frequency

(Intercept) 2.83 .003 1055.1*** 2.83 .002 1137.87***

Word length in syllable -.015 .001 -25.3*** -.016 .001 -25.9***

Word frequency -.042 .003 -14.31*** -.038 .003 -13.71***

First syllable meaning .02 .006 3.12** .019 .006 3.01**

Phonological change -.004 .005 -0.79 -.006 .005 -1.23

HFSN .001 0 4.52*** .001 0 4.61***

Syllable Frequency 0 .001 -0.21 0 .001 0.06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4 .001 4.8*** .003 .001 3.48***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08 .003 -2.99** -.007 .002 -2.84**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1 .002 0.37 .001 .001 0.72

HFSN * Syllable Frequency 0 0 -3.79*** 0 0 -4.02***

Model 3. Type Frequency (fixed-length)

(Intercept) 2.82 .002 1480.09*** 2.82 .002 1485.7***

Word length in syllable -.01 .001 -10.45*** -.009 .001 -10.23***

Word frequency -.024 .001 -18.64*** -.024 .001 -18.8***

First syllable meaning .005 .003 1.79† .005 .003 1.61

Phonological change -.002 .002 -1 -.002 .002 -1

HFSN .001 0 12.74*** .001 0 13.13***

Syllable Frequency -.004 .001 -3.46*** -.004 .001 -3.97***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1 .001 -1.59 -.002 .001 -1.86†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08 .003 -3.01** -.007 .003 -2.57*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1 .002 -0.38 0 .002 -0.04

HFSN * Syllable Frequency 0 0 -11.02*** 0 0 -11.56***

Model 4. Token Frequency (fixed-length)

(Intercept) 2.83 .002 1411.81*** 2.83 .002 1485.77***

Word length in syllable -.014 .001 -22.66*** -.014 .001 -23.26***

Word frequency -.037 .002 -17.76*** -.035 .002 -17.41***

First syllable meaning .012 .004 2.76** .011 .004 2.58**

Phonological change -.008 .004 -2.25* -.008 .003 -2.25*

HFSN .001 0 6.93*** .001 0 7.4***

Syllable Frequency -.002 .001 -2.51* -.002 .001 -2.71**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4 .001 4.81*** .003 .001 3.76***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07 .002 -3.06** -.006 .002 -2.74**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3 .002 1.66† .002 .001 1.7†

HFSN * Syllable Frequency 0 0 -5.53*** 0 0 -6.12***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HFSN = 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s. 
† p < .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Results of linear mixed-effect model of reaction time data for simple no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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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l estimates of the effect of orthographic syllable type (A, B, C) and token (D, E, F) frequency, by the number of 

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s (A, D), word frequency (B, E), and first syllable meaning (C, F) on reaction time data 

(log-transformed, ms) for simple nouns.

Note. RT = reaction time; HF = high word frequency (above 0.5 log-transformed occurrences per million); LF = low word 

frequency (below 0.5 log-transformed occurrences per million); HFSN = number of higher frequency orthographic syllable neighbors 

(0: first syllable with no 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 ≥: first syllable with one or more 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s; 

FS meaning = first syllable meaning (0: first syllable with no meaning, 1: first syllable with one or more meanings).

절의 의미 유무와 고빈도 음절 이웃 수는 억제적 효과를 보

였다.

  또한, 음절 빈도와 고빈도 음절 이웃 수 간의 상호작용(길

이 무관 타입 빈도:   = 0, SE = 0, t = -3.54, p < .001; 

길이 무관 토큰 빈도:   = 0, SE = 0, t = -4.02, p < 

.001; 길이 제한 타입 빈도:   = 0, SE = 0, t = -11.56, 

p < .001;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 SE = 0, t = 

-6.12, p < .001)과 더불어, 음절 빈도와 첫음절의 의미 유

무 간의 상호작용(길이 무관 타입 빈도:   = .003, SE = 

.001, t = 2.45, p = .01; 길이 무관 토큰 빈도:   = .004, 

SE = .001, t = 3.99, p < .001; 길이 제한 타입 빈도:   = 

-.002, SE = .001, t = -2.53, p = .01; 길이 제한 토큰 빈

도:   = .003, SE = .001, t = 3.51, p < .001)이 모두 유

의하게 나타났다. 단어 빈도와 음절 빈도 간의 상호작용은 

길이 제한 타입 빈도를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

났다(길이 무관 타입 빈도:   = 003, SE = .001, t = 3.23, 

p = .001; 길이 무관 토큰 빈도:   = .004, SE = .001, t = 

4.8, p < .001;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04, SE = 

.001, t = 4.81, p < .001).

  명사 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 데이터의 선형 혼합 효과 분

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상호작용의 시각화를 위하여 연속 

변수인 단어 빈도와 고빈도 음절 이웃 수를 다음과 같이 분

류하였다. 먼저, 상용 로그로 변환된 백만 어절당 출현 빈도

값(log-transformed occurrences per million)이 0.5 이상일 

때 고빈도 단어로, 0.5 미만일 때 저빈도 단어로 데이터를 

분류하였으며, 고빈도 음절 이웃 수의 존재 여부에 따라 존

재하지 않는 경우(HFSN = 0)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

(HFSN ≥ 1)로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명사 단어의 철자형 

음절 빈도 모형 시각화 결과는 Figure 1에, 음운형 음절 빈

도 모형 시각화 결과는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용언 원형에 대한 선형 혼합 효과 모형(Table 7 참고)에서

는 위계적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철자형 음절 모형에

서 음절 빈도의 유의한 촉진 효과를 보였으며(Table 7 우측 

참고. 길이 무관 타입 빈도:   = -.014, SE = .005, t = 

-2.68, p = .007; 길이 무관 토큰 빈도:   = -.011, SE = 

.004, t = -2.53, p = .011; 길이 제한 타입 빈도:   = 

-.022, SE = .005, t = -4.54, p < .001;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15, SE = .004, t = -3.64, p < .001), 이는 

음운형 음절의 길이 제한 타입 및 토큰 빈도 모형에서도 마

찬가지였다(Table 7 Model 3, 4 참고. 길이 제한 타입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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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del estimates of the effect of phonological syllable type (A, B, C) and token (D, E, F) frequency, by the number of 

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s (A, D), word frequency (B, E), and first syllable meaning (C, F) on reaction time data 

(log-transformed, ms) for simple nouns.

Note. RT = reaction time; HF = high word frequency (above 0.5 log-transformed occurrences per million); LF = low word 

frequency (below 0.5 log-transformed occurrences per million); HFSN = number of higher frequency orthographic syllable neighbors 

(0: first syllable with no 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 ≥: first syllable with one or more 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s; 

FS meaning = first syllable meaning (0: first syllable with no meaning, 1: first syllable with one or more meanings).

도:   = -.018, SE = .005, t = -3.82, p < .001; 길이 제

한 토큰 빈도:   = -.009, SE = .004, t = -2.34, p = 

.019).

  다음으로, 철자형 및 음운형 음절의 길이 제한 타입 및 토

큰 빈도 모형에서 명사 단어와 마찬가지로 고빈도 음절 이웃 

수의 억제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Table 7 Model 3, 4 참

고). 이와 더불어, 고빈도 음절 이웃 수와 음절 빈도 간의 상

호작용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Table 7 Model 3, 4 참

고. 철자형 길이 제한 타입 빈도:   = -.001, SE = 0, t = 

-4.31, p < .001; 철자형 음절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01, SE = 0, t = -3.15, p = .002; 음운형 음절 길이 제

한 타입 빈도:   = -.001, SE = 0, t = -3.93, p < .001; 

음운형 음절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 SE = 0, t = 

-2.35, p = .019), 명사 단어와 마찬가지로 고빈도 음절 이

웃 수가 적을수록 음절 빈도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운형 음절의 길이 제한 타입 및 토큰 빈도 

모형(Table 7 우측의 Model 3, 4 참고)에서 첫음절 음운 변

동 여부의 촉진적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음절 빈도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길이 제한 타입 빈도:   = 

.012, SE = .005, t = 2.65, p = .008; 음절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1, SE = .004, t = 2.26, p = .024), 첫음절의 

음운 변동이 없을 때 음절 빈도의 촉진적 효과가 크게 나타

났다. 그러나,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와 달리 철자형 및 음

운형 음절의 길이 무관 타입 및 토큰 빈도 모형(Table 7 

Model 1, 2 참고)에서 음절 빈도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

며, 이 외의 상호작용 역시 보이지 않았다.

  용언 원형과 달리, 명사 어절 및 용언 굴절형에 대한 선형 

혼합 효과 모형(각 Table 8 및 9 참고)에서는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음절 빈도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명사 어절의 경우 음절 빈도의 촉진적 주효과가 철자

형 음절(Table 8 좌측 참고. 길이 무관 타입 빈도:   = 

-.017, SE = .006, t = -2.95, p = .003; 길이 무관 토큰 

빈도:   = -.015, SE = .005, t = -3.09, p = .002; 길이 

제한 타입 빈도:   = -.018, SE = .006, t = -3.1, p = 

.002;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18, SE = .005, t = 

-3.8, p < .001)과 음운형 음절(Table 8 우측 참고, 길이 무

관 타입 빈도:   = -.016, SE = .005, t = -3.08, p = 

.002; 길이 무관 토큰 빈도:   = -.013, SE = .0, t = 

-3.03, p = .003; 길이 제한 타입 빈도:   = -.018, SE = 

.005, t = -3.26, p = .001;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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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s Orthographic syllable Phonological syllable

 SE t-value  SE t-value

Model 1. Type Frequency

(Intercept) 2.82 .012 228.36*** 2.8 .012 242.98***

Word length in syllable -.003 .002 -1.57 -.006 .002 -2.47*

Word frequency -.019 .012 -1.64 -.029 .011 -2.56*

First syllable meaning -.001 .019 -0.05 -.01 .019 -0.51

Phonological change -.014 .012 -1.13 -.023 .012 -1.92†

HFSN .002 .001 1.64 .001 .001 1.2

Syllable Frequency -.014 .005 -2.68** -.006 .005 -1.19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4 .005 0.84 .007 .004 1.54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11 .011 -0.96 -.002 .01 -0.15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3 .006 0.54 .009 .005 1.78†

HFSN * Syllable Frequency 0 0 -1.34 0 0 -1.06

Model 2. Token Frequency

(Intercept) 2.82 .014 196.24*** 2.81 .014 206.84***

Word length in syllable -.004 .002 -2.04* -.006 .002 -2.84**

Word frequency -.024 .013 -1.77† -.031 .013 -2.32*

First syllable meaning .002 .022 0.08 -.005 .022 -0.24

Phonological change -.01 .015 -0.7 -.024 .014 -1.72†

HFSN .001 .001 1.6 .001 .001 1.48

Syllable Frequency -.011 .004 -2.53* -.006 .004 -1.38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4 .004 1.16 .006 .004 1.5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08 .009 -0.89 -.002 .008 -0.32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1 .005 0.29 .007 .004 1.64

HFSN * Syllable Frequency 0 0 -1.27 0 0 -1.27

Model 3. Type Frequency (fixed-length)

(Intercept) 2.8 .008 339.92*** 2.8 .008 337.51***

Word length in syllable .003 .002 1.21 .001 .003 0.29

Word frequency -.005 .007 -0.66 -.009 .008 -1.21

First syllable meaning -.008 .013 -0.6 -.017 .014 -1.23

Phonological change -.013 .008 -1.63 -.023 .008 -2.72**

HFSN .002 0 5.06*** .002 0 4.44***

Syllable Frequency -.022 .005 -4.54*** -.018 .005 -3.82***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3 .004 -0.76 -.001 .004 -0.25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11 .011 -0.94 .002 .01 0.21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4 .005 0.81 .012 .005 2.65**

HFSN * Syllable Frequency -.001 0 -4.31*** -.001 0 -3.93***

Model 4. Token Frequency (fixed-length)

(Intercept) 2.82 .012 231.36*** 2.81 .012 235.57***

Word length in syllable -.005 .002 -2.9** -.006 .002 -3.27**

Word frequency -.028 .011 -2.61** -.034 .011 -3.07**

First syllable meaning -.005 .017 -0.28 -.002 .017 -0.13

Phonological change -.014 .012 -1.17 -.028 .012 -2.33*

HFSN .002 .001 3.77*** .001 .001 2.82**

Syllable Frequency -.015 .004 -3.64*** -.009 .004 -2.34*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8 .004 2.25* .009 .004 2.45*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07 .008 -0.86 -.005 .008 -0.63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3 .005 0.67 .01 .004 2.26*

HFSN * Syllable Frequency -.001 0 -3.15** 0 0 -2.35*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HFSN = 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s.
† p < .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7. Results of linear mixed-effect model of reaction time data for simple v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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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s Orthographic syllable Phonological syllable

 SE t-value  SE t-value

Model 1. Type Frequency

(Intercept) 2.76 .015 184.5*** 2.74 .014 198.3***

Word length in syllable 0 .003 0.11 .002 .003 0.61

Word frequency -.031 .009 -3.45*** -.028 .01 -2.96**

First syllable meaning .022 .02 1.09 .018 .019 0.93

Phonological change -.009 .018 -0.48 .02 .019 1.03

HFSN -.002 .002 -0.89 0 .002 -0.17

Syllable Frequency -.017 .006 -2.95** -.016 .005 -3.08**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6 .004 1.72† .006 .004 1.5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13 .008 -1.62 -.011 .008 -1.42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9 .008 1.15 -.002 .007 -0.34

HFSN * Syllable Frequency .001 .001 0.96 0 .001 0.31

Model 2. Token Frequency

(Intercept) 2.76 .016 175.65*** 2.75 .014 193.37***

Word length in syllable .001 .003 0.23 .001 .003 0.42

Word frequency -.036 .011 -3.3** -.028 .01 -2.68**

First syllable meaning .022 .022 1 .023 .022 1.09

Phonological change -.011 .024 -0.47 .01 .021 0.47

HFSN -.001 .002 -0.9 -.001 .001 -0.89

Syllable Frequency -.015 .005 -3.09** -.013 .004 -3.03**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6 .003 1.92† .004 .003 1.29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09 .007 -1.32 -.008 .006 -1.37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8 .007 1.02 .001 .006 0.18

HFSN * Syllable Frequency 0 0 0.96 0 0 1.02

Model 3. Type Frequency (fixed-length)

(Intercept) 2.74 .013 215.36*** 2.73 .012 224.97***

Word length in syllable .002 .003 0.48 .003 .003 1.02

Word frequency -.025 .007 -3.65*** -.023 .007 -3.1**

First syllable meaning .007 .015 0.47 .004 .015 0.3

Phonological change -.005 .013 -0.36 .014 .014 0.98

HFSN -.001 .001 -1.28 -.001 .001 -0.75

Syllable Frequency -.018 .006 -3.1** -.018 .005 -3.26**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5 .004 1.38 .004 .004 1.15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1 .008 -1.2 -.007 .007 -0.96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9 .007 1.24 -.001 .007 -0.1

HFSN * Syllable Frequency .001 0 1.36 0 0 0.98

Model 4. Token Frequency (fixed-length)

(Intercept) 2.77 .015 180.89*** 2.77 .014 192.08***

Word length in syllable -.002 .003 -0.86 -.002 .003 -0.62

Word frequency -.032 .009 -3.5*** -.028 .009 -3.11**

First syllable meaning .029 .019 1.54 .025 .019 1.36

Phonological change -.028 .021 -1.34 .003 .018 0.18

HFSN -.001 .001 -0.87 -.001 .001 -1.09

Syllable Frequency -.018 .005 -3.8*** -.017 .004 -3.89***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6 .003 1.96† .005 .003 1.61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13 .007 -2.01* -.011 .006 -1.8†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14 .008 1.9† .003 .006 0.52

HFSN * Syllable Frequency 0 0 1.02 0 0 1.36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HFSN = 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s.
† p < .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8. Results of linear mixed-effect model of reaction time data for inflected no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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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s Orthographic syllable Phonological syllable

 SE t-value  SE t-value

Model 1. Type Frequency

(Intercept) 2.76 .014 203.05*** 2.77 .013 215.79***

Word length in syllable .002 .003 0.53 -.001 .003 -0.4

Word frequency .002 .008 0.23 -.013 .009 -1.5

First syllable meaning .006 .017 0.36 .011 .018 0.61

Phonological change .004 .018 0.22 .034 .02 1.71†

HFSN -.001 .002 -0.44 -.005 .002 -2.22*

Syllable Frequency -.02 .006 -3.71*** -.017 .005 -3.42***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4 .003 -1.05 .001 .003 0.26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01 .007 -0.12 -.002 .007 -0.26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2 .008 -0.24 -.008 .008 -1.05

HFSN * Syllable Frequency 0 .001 0.51 .001 .001 2.22*

Model 2. Token Frequency

(Intercept) 2.78 .016 170.69*** 2.78 .015 189.33***

Word length in syllable .002 .003 0.75 .001 .003 0.22

Word frequency -.011 .01 -1.09 -.023 .01 -2.21*

First syllable meaning 0 .02 0.02 .011 .021 0.51

Phonological change .005 .022 0.22 .036 .024 1.49

HFSN .001 .002 0.39 -.002 .002 -1.27

Syllable Frequency -.02 .005 -3.83*** -.019 .005 -3.91***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2 .003 0.55 .004 .003 1.38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02 .006 0.3 -.001 .006 -0.17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1 .007 0.08 -.006 .007 -0.9

HFSN * Syllable Frequency 0 .001 -0.28 .001 0 1.3

Model 3. Type Frequency (fixed-length)

(Intercept) 2.73 .012 227.44*** 2.74 .012 227.57***

Word length in syllable .009 .004 2.45* .004 .004 1.13

Word frequency -.005 .006 -0.82 -.015 .006 -2.39*

First syllable meaning -.002 .012 -0.13 .003 .013 0.2

Phonological change .01 .012 0.84 .031 .015 2.14*

HFSN .001 .001 0.48 -.001 .001 -1.24

Syllable Frequency -.024 .006 -4.23*** -.021 .005 -3.97***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1 .003 -0.25 .003 .003 0.91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02 .007 0.36 .001 .007 0.19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7 .008 -0.9 -.009 .007 -1.25

HFSN * Syllable Frequency 0 .001 -0.28 .001 0 1.28

Model 4. Token Frequency (fixed-length)

(Intercept) 2.77 .014 195.1*** 2.77 .013 210.94***

Word length in syllable -.001 .003 -0.26 -.002 .003 -0.74

Word frequency -.015 .009 -1.81† -.022 .008 -2.63**

First syllable meaning .005 .016 0.33 .012 .017 0.72

Phonological change .009 .019 0.47 .034 .021 1.62

HFSN .003 .002 1.58 0 .002 0.06

Syllable Frequency -.019 .005 -4.01*** -.017 .004 -3.81***

Word frequency * Syllable Frequency .004 .003 1.29 .005 .003 1.69†

First syllable meaning * Syllable Frequency 0 .006 0.07 -.002 .006 -0.31

Phonological change * Syllable Frequency -.001 .007 -0.09 -.006 .007 -0.93

HFSN * Syllable Frequency -.001 .001 -1.43 0 0 -0.01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HFSN = higher frequency syllabic neighbors.
† p < .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9. Results of linear mixed-effect model of reaction time data for inflected v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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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SE = .004, t = -3.89, p < .001) 모두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다.

  용언 굴절형 역시 촉진적 음절 빈도 효과를 보였으며, 이

는 철자형 음절 모형(Table 9 좌측 참고, 길이 무관 타입 빈

도:   = -.02, SE = .006, t = -3.71, p < .001; 길이 무관 

토큰 빈도:   = -.02, SE = .005, t = -3.83, p < .001; 

길이 제한 타입 빈도:   = -.024, SE = .006, t = -4.23, 

p < .001;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19, SE = .005, 

t = -4.01, p < .001)과 음운형 음절 모형(Table 9 우측 참

고. 길이 무관 타입 빈도:   = -.017, SE = .005, t = 

-3.42, p < .001; 길이 무관 토큰 빈도:   = -.019, SE = 

.005, t = -3.91, p < .001; 길이 제한 타입 빈도:   = 

-.021, SE = .005, t = -3.97, p < .001; 길이 제한 토큰 

빈도:   = -.017, SE = .004, t = -3.81, p < .001) 모두

에서 유의하였다.

  음절 빈도와 어휘 및 첫음절 속성 간의 상호작용은 명사 

어절의 철자형 음절 길이 제한 토큰 빈도 모형(Table 8 

Model 4 참고)에서 나타난 첫음절 의미 유무와의 상호작용

(  = -.013, SE = .007, t = -2.01, p = .047), 용언 굴절

형의 음운형 음절 길이 무관 타입 빈도 모형(Table 9 

Model 1 참고)에서 나타난 고빈도 음절 이웃 수와의 상호작

용(  = -.013, SE = .007, t = -2.01, p = .047)이 유의하

였으며, 명사 단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첫음절이 의미를 

지닐 경우, 혹은 고빈도 음절 이웃 수가 적을수록 음절 빈도

의 촉진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결과 패턴을 보였다. 그 외

의 주효과로는 단어 빈도가 명사 어절의 모든 모형에서 유의

한 촉진 효과를 보였으며(Table 8 참고), 용언 굴절형에서는 

철자형 음절의 길이 제한 토큰 빈도 모형과 음운형 음절의 

길이 무관 타입 및 토큰 빈도, 길이 제한 토큰 빈도 모형에

서 유의한 촉진 효과를 보였다(Table 9 우측의 Model 1, 2, 

4 참고). 용언 굴절형에서는 이외에도 단어 길이가 철자형 

음절의 길이 제한 타입 빈도 모형에서 유의하였으며(Table 9 

좌측의 Model 4 참고), 고빈도 음절 이웃 수가 음운형 음절

의 길이 무관 타입 빈도 모형에서, 첫음절의 음운 변동 여부

가 음운형 음절의 길이 제한 타입 빈도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각각 Table 9 우측의 Model 1과 3 참고).

  종합하면, 어휘 변인 및 첫음절 속성 변인과 음절 빈도 간

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재분

석한 결과, 명사 단어에서는 철자형 음절과 음운형 음절 모

두 길이 제한 음절 빈도 모형에서는 음절 빈도의 촉진적 주

효과와 더불어 음절 빈도와 첫음절 의미 유무, 고빈도 음절 

이웃 수 및 단어 빈도(타입 빈도 제외) 간의 상호작용이 유

의하게 나타났다. 길이 무관 음절 빈도에서는 음절 빈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음절 빈도와 단어 빈도, 고빈

도 음절 이웃 수 및 음절 빈도 간의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첫음절의 의미가 존재하거나, 단어 빈도가 

고빈도일 때, 혹은 고빈도 음절 이웃 수가 없을 때 음절 빈

도의 촉진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용언 원형에서는 음

운형 음절의 길이 무관 빈도 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위계적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음절 빈도의 주효과가 촉진

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길이 제한 빈도 모형에서는 명사 

단어에서 보인 단어 빈도, 고빈도 음절 이웃 수와 음절 빈도 

간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첫음절의 의미 

변동 여부와 음절 빈도의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는데, 첫음절

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음절 빈도의 촉진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명사 어절과 용언 굴절형의 경우, 위계적 회귀 분

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철자형 및 음운형 음

절, 타입 및 토큰, 길이 무관 및 제한 빈도 모두에서 음절 

빈도의 촉진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서 나타나는 음절 빈도 

효과를 확인하고, 단어와 어절, 음운과 철자 음절에 따라 보

고된 혼재된 결과를 기존 데이터의 재분석을 통해 조사하고

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첫음절 빈도를 철자, 음운에 따

라 각 네 가지(타입 vs. 토큰; 길이 무관 vs. 길이 제한) 계

산 방식으로 나누어 독립적인 위계적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

다. 또한,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을 통해 네 어휘 범주에서의 

음절 빈도 효과와 각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을 추

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단어와 어절 간 상이한 패

턴의 음절 빈도 효과가 발견되었다. 명사 어절, 용언 원형 

및 굴절형 어절은 위계적 회귀 및 선형 혼합 효과 분석 모

두에서 음운형과 철자형, 타입 및 토큰, 길이 무관 혹은 길

이 제한 빈도 모두 첫음절 빈도가 증가하면 어절 판단 시간

이 감소하는 일관적인 촉진 효과가 발견된 반면, 명사 단어

는 선형 혼합 효과 분석에서만 일부 모형에서 촉진적 주효과

가 나타났으며, 모든 모형에서 음절 빈도와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음운형 첫음절 빈도가 단어 재인 시간에 대한 

억제 효과를, 철자형 첫음절 빈도는 어절 재인에 대한 촉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 결과 명사 어절, 용

언 원형 및 용언 굴절형에서 첫음절의 철자형과 음운형에 관

계없이 어휘 판단 시간에 대한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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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국어 명사 단어 대상 연구(e.g., Kwon, 2012), 혹은 

스페인어(e.g., Conrad et al., 2008)에서 보고된 첫음절 

빈도의 억제 효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기존에 음

절 빈도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다중 판독 

모형(MROM: multiple read-out model)이 제안되었다

(Grainger & Jacobs, 1996). 다중 판독 모형은 상호 활성

화 모형(interactive activation model; McClleland & 

Rummelhart, 1981)5)을 기반으로 하여 시각 단어 재인을 

설명하기 위해 확장한 모형으로, 하위 처리 단계로 자소

(grapheme)와 음소(phoneme) 단계를 지니고 있으며 자소와 

음소 처리 단계는 철자 심성 어휘집(orthographic lexicon)과 

음운 심성 어휘집(phonological lexicon)으로 연결된다. 음절 

정보는 음운형 하위 어휘 요인에 속하기 때문에 철자 처리 

경로가 아닌 음운 처리 경로를 따라 음운형 심성 어휘집 상

에서 후보군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때 음절의 빈도가 높을수

록 활성화되는 후보군의 수가 늘어나 후보군 간의 외측 억제

(lateral inhibition)가 발생하여 시각 단어 재인이 지연된다. 

그러나 스페인어 연구에서도 음운 단위인 음절이 아니라 철

자 하위 단위의 영향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Conrad et al., 2009). 알파벳 계통 언어에서 제안된 하

위 어휘 요인 중 음절은 음운형 단위에 해당하며(Carreiras 

et al., 1993; Conrad et al., 2008), 두 철자(bigram)는 철

자형 단위에 해당한다(Seidenberg & McClleland, 1989). 

Conrad 등(2009)에서는 철자 하위 어휘 요인인 두 철자 쌍

의 출현 빈도(bigram frequency)와 음절 빈도를 두 개의 실

험으로 나누어서 어휘 판단 과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두 철자 빈도의 촉진 효과와 첫음절 빈도의 억제 효과가 

모두 보고되었다. 이에 Conrad 등(2010)은 MROM에서 

더 나아가 음절 표상 단위를 추가한 MROM-S(multiple 

read-out model-syllable representation)을 제안하였다. 

MROM-S는 최하위 계층에 철자 정보 입력기를 상정하며, 

물리적 시각 정보가 처리되면 개별 철자의 표상이 이루어지

고 철자 표상 이후 낱자가 조합되어 음절로 표상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후 음절 표상이 이루어지면 상위 심성 어휘집에

서 단어 수준의 후보군 활성화가 이루어져 경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어휘 재인에서 억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기

존 MROM이나 상호 활성화 모형과 달리, MROM-S는 철

자가 직접적으로 심성 어휘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

5) 상호 활성화 모형은 시각 및 청각에 기반한 감각 정보 수준(level)과 

중간 단계인 철자, 음소 수준, 단어 수준 3단계로 구성된 모형으로, 이 

모형에 의하면 상향식 및 하향식 정보처리를 통해 단어 수준에서 후보군

을 활성화하여 단어 재인이 이루어진다.

다. 그러나 스페인어와 같이 낱자가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풀

어쓰기 형식의 쓰기 체계(writing system)를 사용함과 동시에 

철자-음운 대응이 투명한 언어는 개별 철자의 영향이 심성 

어휘집의 후보군을 활성화할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상위 단계인 음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어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와 같은 두 철자가 아니

라 철자형 음절 자체가 시각 단어 재인을 촉진시킨다는 결과

가 보고되었다(Yi et al., 2005; Bae & Yi, 2010; Choi et 

al., 2015; Lim et al., 2022). Choi 등(2015)에서는 점화 어

휘 판단 과제(primed lexical decision task)를 이용한 두 개

의 실험에서 점화-목표 자극 간 철자 및 음운 관련성에 따

른 음절 빈도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음운 관련 조건

에서는 어휘 판단 시간에 대한 억제적 효과가 나타난 반면, 

철자 관련 조건에서는 촉진적 효과가 나타났다. Yi 등(2005)

에서는 형태 점화 과제(form priming task)를 사용하여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 간의 철자, 음운 음절 관련성에 따른 효과

를 조사하였다. 표기 일치 조건(e.g., 선불-선량)은 점화 자

극과 목표 자극이 동일한 표기 음절을 공유하였으나 음운 음

절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음운 일치 조건(e.g., 설교-선량)은 

동일한 음운 음절을 공유하였으나 철자 음절이 일치하지 않

는 조건이었다. 철자-음운 일치 조건(e.g.. 선로-선량)은 점

화 자극과 목표 자극이 동일한 철자 및 음운 음절을 공유하

였으며, 무관련 조건(e.g, 액체-선량)은 어떠한 음절 관련성

도 가지지 않았다. 네 조건을 비교한 결과, 음운 정보가 통

제된 상황(음운 일치 조건 vs. 표기-음운 일치 조건)에서 철

자 정보의 일치 여부가 시각 단어 재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철자 정보가 통제된 상황(표기 일치 조건 

vs. 표기-음운 일치 조건)에서는 음운 정보의 일치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어와 스페인어에

서 공통적으로 철자 부호가 시각 재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스페인어는 음절 자체가 아닌 두 철자

(bigram)의 영향을, 한국어는 음절의 철자 표상의 영향을 받

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두 언어 간의 철자 하위 

단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쓰기 체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스페인어와 같이 풀어쓰기를 사용하는 알파벳 계통 언

어와 달리, 한국어는 낱자에 해당하는 음소가 집약적으로 결

합하여 음절을 구성하는 모아쓰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절 간의 경계가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Zagar, 2015; Kwon, 2020). 

  이와 관련하여, Bae와 Yi(2010)는 음운 정보보다 철자 정

보가 우선시되는 이중경로모형(dual-route cascad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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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theart et al., 2001)의 어휘경로(lexical route)와 같이 철

자 음절이 어휘 항목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로를 제안한 

바 있으며,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에서 철자 음절이 기본적

인 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어는 철자-

음운 간의 대응(mappings of grapheme-to-phoneme)이 일

관적인 언어로 알려져 있으며(Pae et al., 2020), 음운 변동

의 영향이 적어 음절의 음운형과 철자형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에서 첫음절의 음운 변

동 비율이 높지 않았으며(명사 단어: 9.21%, 명사 어절: 

13.54%, 용언 원형: 18.76%, 용언 굴절형: 20.93%), 음운형 

빈도와 철자형 빈도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부록 I 참

고).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철자형과 음운형 음절 간의 일치 

여부가 시각 어휘 재인, 특히 음절 빈도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첫음절의 음운 변동 여부를 위계적 회귀 분석 

모형 2단계의 첫음절 속성 변인 및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의 

고정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첫음절 음운 변동 여부

의 촉진적 주효과가 명사 단어의 철자형 및 음운형 음절의 

길이 제한 토큰 빈도 모형과 용언 원형의 음운형 길이 제한 

타입 및 토큰 빈도 모형에서 나타났을 뿐, 그 외의 모형에서

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용언 원형의 음운형 음절 길이 

제한 타입 및 토큰 빈도 모형(Table 7 우측의 Model 3, 4 

참고)에서는 첫음절의 음운 변동 여부와 음절 빈도 효과 간

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였는데, 첫음절의 음운 변동이 없는 

경우 촉진적 음절 빈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한국어는 모아쓰기 체계로 인하여 음절 간의 시

각적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따라서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이 MROM-S에서 제안한 철자 표상 단계에서 직접 심

성 어휘집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 첫음절 빈도

의 촉진 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명사 어절, 용언 

원형 및 굴절형을 포함한 어절에서 음절 빈도 효과가 유의하

게 나타난 반면, 명사 단어에서는 음절 빈도 효과가 유의하

지 않았다. 이러한 상이한 효과의 원인은 고빈도 음절 이웃 

수와 전체 형태 빈도의 영향으로 유추할 수 있다. 먼저, 단

어와 어절의 고빈도 음절 이웃 수가 보인 차이 또한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명사 단어의 음절 빈도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사 단어

에 대한 상관 분석에서 고빈도 음절 이웃 수와 어휘 판단 

시간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HFOSN: r = 0.21; 

HFPSN: r = 0.20; all ps < .001, 부록 I-1 참고), 명사 단

어 대상 선형 혼합 효과 분석(Table 6 참고)에서도 모든 음

절 빈도에서 억제적 주효과를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고빈도 음절 이웃이 다른 후보군에 비해 더 강하게 

활성화되어 목표 어휘의 시각 재인이 지연되는 결과와 일치

하는 바이다(Perea & Carreiras, 1998). 실제로 고빈도 음절 

이웃 수를 통제한 스페인어 연구에서는 명사 단어에서 첫음

절 타입 빈도의 촉진 효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Conrad et 

al., 2008), 본 연구의 선형 혼합 효과 분석에서는 명사 단어

의 모든 모형에서 고빈도 음절 이웃 수와 음절 빈도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고빈도 음절 이웃 수가 적을수록 

뚜렷한 음절 빈도의 촉진 효과가 발견되었다(Table 6 및 

Figure 1A, 1D, 2A, 2D 참고).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명

사 단어의 고빈도 음절 이웃 수가 다른 세 어휘 범주에 비

해 높은 점(Table 1 참고)과 더불어 특히 명사 단어에서 고

빈도 음절 이웃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단어와 어절에서 나타난 고빈도 음절 이웃 수의 차이는 한

국어 어절의 구성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어절은 내용 형태소(어근 혹은 어간)에 기능 형태소(조사 혹

은 어미)가 붙어서 형성되는 활용형으로, 조사나 어미가 붙

으면서 시각적 형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어휘가 많다. 특히, 

용언의 경우 어간 뒤에 붙을 수 있는 어미의 가짓수가 많아, 

용언 활용형의 어간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자가 

원 형태의 어간을 추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Cho et 

al., 2018). 한국어 어절의 이러한 구성 방식은 동일한 어근 

혹은 어간을 지니더라도 후에 붙는 조사나 어미에 따라 별개

의 후보군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이라는 단

어에 주격 조사인 ‘은’이 결합된 어절 ‘가격은’과 목적격 조

사인 ‘을’이 결합된 어절 ‘가격을’은 모두 본 연구의 빈도 산

출에 사용된 세종 말뭉치(Kang & Kim, 2009)에 별개의 어

휘로 취급된다. 이와 같이 어절은 단어와 달리 단일 어근에

서 여러 어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첫음절을 사

용한다고 해도 단어에 비해 어절의 음절 이웃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음절 이웃의 누적 빈도가 동일할 때 음절 이웃의 후보

군이 많다면, 각 후보군의 빈도가 분산되어 고빈도 이웃의 

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명사 및 

용언의 원형 대비 활용형 어절에서 타입 빈도가 높게 나타난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Table 1 참고). 이러한 두 유형 간의 

타입 빈도 차이는 한국어 어절의 구성 방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어절의 생산성(productivity)으로 인해 고빈도 

이웃의 수가 감소한 것이 음절 빈도 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전체 형태 빈도는 단어와 어절 두 어휘 형태에

서 각각 단어 빈도, 어절 빈도라 이르며, 출현 빈도가 증가

할수록 어휘 판단 시간이 감소하는 촉진 효과를 보이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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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어휘 요인이다(e.g., 단어: Yi et al., 2017; 어절: Kim 

& Nam, 2018). 본 연구에서 역시 상관 분석 결과에서 네 

어휘 범주 모두 전체 형태 빈도와 어휘 판단 시간 간의 유

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바 있다(명사 단어: r = -0.34; 

명사 어절: r = -0.45; 용언 원형 어절: r = -0.13; 용언 

굴절형 어절: r = -0.25; all ps < .001, 부록 I 참고). 그러

나 시각 어휘 재인 과정에서 전체 형태 빈도가 음절 빈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단어와 어절이라는 어휘 범주에 따라 

혼재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한국어 어절을 대상으로 한 연구

(Kim & Nam, 2018; Kim et al., 2020)에서는 모두 어절의 

출현 빈도를 통제하지 않고 다중 회귀 분석에 투입하였으나, 

첫음절 타입 및 빈도의 유의한 촉진 효과를 보고하였다(타입 

빈도: Kim et al., 2020; 토큰 빈도: Kim & Nam, 2018). 

  그러나 단어를 대상으로 한 MROM(Grainger & Jacobs, 

1996)과 이를 계승한 MROM-S(Conrad et al., 2010)에 따

르면, 단어 빈도가 낮을수록 어휘 판단에 필요한 활성화 역

치가 높아지므로 이웃 빈도 효과가 고빈도가 아닌 저빈도 단

어에서 나타날 것을 예상한다.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스

페인어 연구(Conrad et al., 2009; Conrad et al., 2010)와 

한국어 연구(Kwon, 2012)에서 저빈도 단어에서만 나타난 

음절 빈도 효과로 제시된 바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단어 빈

도와 음절 빈도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추가 분석에서

는 저빈도 명사 단어에서 음절 빈도의 촉진적 효과가 뚜렷하

게 나타났으며(Table 6와 Figure 1B, 1E, 2B, 2E 참고), 특

히 길이 제한 음절 빈도에서는 음절 빈도의 주효과 또한 관

찰되어, 저빈도 단어뿐 아니라 고빈도 단어에서도 이러한 촉

진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어 명사 단어를 

대상으로 첫음절의 타입, 토큰 빈도의 효과를 비교한 Jin 등

(2018)에서는 단어 빈도를 저빈도로 통제하였으나, 타입과 

토큰 빈도 모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저자들은 적은 수의 실험 자극 혹은 실험 참가자로 인한 통

계적 검증력의 문제를 그 원인으로 추측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20,959개의 명사 단어에 대한 대규모 어휘 판단 데이

터를 대상으로 위계적 다중 회귀 기법을 이용한 재분석을 진

행한 결과 유의한 음절 빈도 효과를 관찰하는 데 실패하였

다. 다만,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가 분석 결과 길

이 제한 음절 빈도에서는 촉진적 주효과가, 길이 무관 음절 

빈도에서는 단어 빈도와의 상호작용이 관찰된 바, 향후 연구

에서는 요인 설계 실험을 통하여 명사 단어 대상 단어 빈도

와 음절 빈도 간 변인을 직접적으로 조작하여 조사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첫음절이 지닌 의미 유무 역시 명사 단어가 

다른 세 어휘 범주와 상이한 음절 빈도 효과의 패턴을 보인 

까닭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선형 혼합 효과 분석 

결과, 길이 제한 타입 빈도 모형을 제외한 명사 단어의 모든 

음절 빈도 모형에서 첫음절의 의미 유무가 주효과를 보였으

며, 첫음절의 의미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반응

시간이 빨라지는 촉진적 효과를 보였다(Table 6 참고). 이는 

첫음절의 한자 형태소를 공유하는 의미 이웃이 명사 단어의 

시각 재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Kwon과 

Nam(2011)의 경험적 증거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

나 길이 제한 타입 및 토큰 빈도 모형에서 철자형 및 음운

형 음절 모두에서 촉진적 음절 빈도 효과를 발견한 본 연구

와 달리, Kwon과 Nam(2011)은 음운 음절의 이웃 크기(음

운형 음절의 타입 빈도)의 효과를 조사한 실험 1에서 음절 

빈도의 억제적 주효과를 보고하였으며, 표기 음절의 이웃 크

기(즉, 철자형 음절의 타입 빈도)의 효과를 조사한 실험 2에

서는 유의미한 음절 빈도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험 1에서는 음운형 음절의 타입 빈도가 높으면서 

한자어 이웃이 큰 경우가 작은 경우에 비해 어휘 판단 시간

이 짧아지는 결과를 보인 반면, 실험 2에서는 이와 같은 상

호작용이 피험자별 분석에서만 유의하였을 뿐, 사후 분석에

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명사 단어 대상 선형 혼합 효과 분석의 모든 모형에서 첫음

절 의미 유무와 음절 빈도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Table 6와 Figure 1C, 1F, 2C, 2F 참고), 첫음절이 의미를 

가질 때 촉진적 음절 빈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결론적

으로, 기존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어 시각 어

휘 재인 과정에서 적어도 명사 단어에서는 첫음절의 의미 이

웃 유무, 고빈도 음절 이웃 수와 첫음절 자체가 가진 속성과 

더불어 단어 빈도라는 어휘 변인이 음절 빈도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와 달리 대규모 데이

터를 활용하여 세밀한 분석 기준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음절 이웃 크기(타입 빈도), 혹은 음절의 누적 빈도(토큰 빈

도)가 크거나 높을 때 모두 일관적으로 촉진적인 방향성을 

보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품사, 형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보

고된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 시의 음절 빈도 효과를 조사하

기 위하여 기존 어휘 판단 데이터를 품사와 형태, 빈도 계산 

방식에 따라 세분화하여 재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 결

과에서는 명사 어절, 용언 원형 및 용언 굴절형에서 타입과 

토큰, 길이 무관과 길이 제한 등의 빈도 계산 방식과 관계없

이 일관적인 첫음절 빈도의 촉진 효과가 나타났으며, 선형 

혼합 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세 어휘 범주뿐만 아니라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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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역시 길이 제한 음절 빈도 모형에서 첫음절 빈도의 유

의한 촉진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촉진적 음절 빈도 효과

는 첫음절의 철자 또는 음운 표상과 무관하게 일관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어의 모아쓰기 체계로 인하여 음절 간의 

시각적 경계가 뚜렷하여 철자 음절의 표상을 통한 어휘 접속

(lexical access)이 가능한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위계적 회

귀 모형에서 명사 단어가 네 어휘 범주 중 유일하게 촉진적 

음절 빈도 효과를 보이지 않은 점과 더불어, 명사 단어 대상 

선형 혼합 효과 분석에서 단어 빈도, 첫음절 의미 유무, 혹

은 고빈도 음절 이웃 수와 음절 빈도 간의 상호작용이 일관

적으로 나타난 점은 단어와 어절에서 음절이 상이하게 기능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

한다. 먼저, 첫음절 빈도의 억제 효과를 보고한 기존 시각 

단어 재인 연구에서는 앞서 어절에서 나타난 상이한 결과의 

원인으로 언급된 고빈도 음절 이웃 수가 통제되었을 때 비로

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Conrad et al. 2008; 2009; 

Kwon, 2012). 본 연구에서는 어휘의 범주(명사 단어, 명사 

어절, 용언 원형 및 용언 굴절형) 간의 고빈도 이웃 수가 차

이를 보인 바 있으며(Table 1 참고), 선형 혼합 효과 분석 

결과, 명사 단어뿐 아니라 용언 원형의 길이 제한 음절 빈도 

모형 역시 고빈도 음절 이웃 수의 유의한 억제적 효과가 보

고된 바, 추후 연구에서는 어절을 대상으로 해당 변인에 대

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진 후 요인 설계 연구를 통하여 음

절 빈도 효과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본 연

구에서는 어휘 범주 간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첫음절의 타

입 및 토큰 빈도, 고빈도 음절 이웃 수와 같은 음절 관련 수

치를 세종 말뭉치(Kim & Kang, 2009) 내의 어휘 범주별 

별도의 말뭉치 내에서가 아닌 1500만 어절 규모의 전체 형

태 말뭉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혹자는 이와 같은 산출 

방식에 대하여, 각 어휘 범주의 음절 이웃에 다른 어휘 범주

가 포함되는 문제로 인해 단어와 어절 각각에서 음절의 역할

이 축소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면”이라는 어휘는 일반명사 단독 말뭉치

로 음절 빈도를 산출할 경우, “가구”, “가방” 등과 같이 동일

한 어휘 범주만이 음절 이웃에 포함되는 반면, 말뭉치 전체

를 기준으로 음절 빈도를 산출할 경우 앞서 동일한 어휘 범

주 명사 단어인 “가구”, “가방”뿐 아니라 “가도”, “가서”와 

같은 동사 어절까지 음절 이웃에 포함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추후에는 동일한 어휘에 대하여 전체 말뭉치 기준 산

출 방식과 품사별 말뭉치 기준 산출 방식 간의 비교를 통해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명사 단어와 용언 원형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재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어휘 판단 메가스터디(Yi 

et al., 2017)의 총 22,052개(명사 단어: 20,959개, 용언 원

형: 1,093개)라는 방대한 수의 어휘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어절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수가 현재까지는 부족한 연유로, 

어절 판단 데이터는 두 연구(Kim & Nam, 2018; Kim et 

al., 2020)에서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 명사 어절과 용언 굴

절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어휘(명사 어절: 480개, 용언 

굴절형: 406개)만이 활용 가능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축적

된 어절 대상 연구를 활용하여 이러한 자극 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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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재인에서의 음절 빈도 효과: 

한국어 단어와 어절에 대한 회귀 분석 연구

김준우1, 이솔빈1, 김상엽2, 남기춘1,2

1고려대학교 심리학부, 2고려대학교 지혜과학연구센터

기존 한국어 시각 어휘 재인 연구에서 음절 빈도 효과는 명사 및 동사와 같은 어휘의 품사, 단어 및 어절 등 어휘의 형태, 나

아가 타입 및 토큰 빈도와 같은 음절 빈도의 다양한 계산 방식에 따라 혼재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자형 

및 음운형 빈도 각각에 대하여, 타입 및 토큰, 길이 제한 및 길이 무관 빈도 등 네 가지 계산 방식에 따라 첫음절 빈도를 계

산하여 기존 한국어 어휘 판단 데이터의 23,173개 단어 및 어절 대상 어휘 판단 데이터를 재분석하였다. 총 8가지 독립적 위

계적 회귀 모형에서 용언의 원형 및 굴절형 모두에서 첫음절 빈도의 촉진 효과가 나타난 반면, 명사는 어절에서만 촉진 효과

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첫음절 빈도의 촉진 효과는 철자 및 음운형 음절 빈도 모두 빈도 계산 방식과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나

타났다. 음절 빈도의 촉진적 효과는 한국어의 독특한 모아쓰기 체계의 영향으로 음절 간의 경계가 시각적으로 뚜렷해지고, 이

로 인하여 시각 어휘 재인 시 직접적 철자 음절 경로를 통한 어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명사 단어에서

의 효과 부재는 단어 빈도 효과와 고빈도 이웃 수의 영향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음절의 음운형 및 철자형 표

상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시각 어휘 재인, 음절 빈도 효과, 위계적 회귀 분석, 철자형 표상, 음운형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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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LenSyll -0.27*** -0.10*** -0.09***  0.13***  0.59***  0.13***  0.24***  0.14***  0.58***  0.14***  0.22*** -0.12***

 2. Full-form Frequency -0.38*** -0.38***  0.10*** -0.09***  0.11***  0.06***  0.09*** -0.09***  0.10***  0.06*** -0.34***

 3. HFOSN  0.94***  0.57***  0.42***  0.54***  0.50***  0.54***  0.40***  0.50***  0.48***  0.21***

 4. HFPSN  0.53***  0.40***  0.51***  0.48***  0.58***  0.45***  0.56***  0.53***  0.20***

 5. Orthographic Type Frequency  0.83***  0.96***  0.89***  0.93***  0.78***  0.88***  0.83*** -0.04***

 6.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0.81***  0.87***  0.79***  0.95***  0.75***  0.81*** -0.09***

 7. Orthographic Type Frequency

   (Length-restraint)

 0.93***  0.90***  0.76***  0.92***  0.86*** -0.05***

 8.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Length-restraint)

 0.83***  0.82***  0.85***  0.91*** -0.07***

 9. Phonological Type Frequency  0.84***  0.96***  0.90*** -0.04***

10.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0.82***  0.87*** -0.09***

11. Phonological Type Frequency

   (Length-restraint)

 0.94*** -0.05***

12.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Length-restraint)

-0.07***

13. log RT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LenSyll = word length in syllable; HFOSN = higher frequency orthographic syllabic neighbors; HFPSN = higher frequency phonological syllabic neighbors; 

log RT = log-transformed response time (ms).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Ⅰ-1.

Correlations of variables in simple noun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LenSyll -0.39*** -0.14** -0.15** 0.18*** 0.37*** 0.15** -0.13**  0.05   0.27*** 0.04   -0.21*** 0.13** 

 2. Full-form Frequency -0.42*** -0.41*** 0.10*  -0.00   0.15*** 0.27*** 0.18*** 0.06   0.21*** 0.31*** -0.45***

 3. HFOSN 0.97*** 0.34*** 0.28*** 0.31*** 0.36*** 0.30*** 0.26*** 0.27*** 0.31*** 0.11*  

 4. HFPSN 0.32*** 0.26*** 0.30*** 0.35*** 0.33*** 0.29*** 0.32*** 0.36*** 0.14** 

 5. Orthographic Type Frequency 0.95*** 0.94*** 0.90*** 0.86*** 0.86*** 0.80*** 0.75*** -0.24***

 6.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0.89*** 0.81*** 0.79*** 0.89*** 0.73*** 0.66*** -0.20***

 7. Orthographic Type Frequency

   (Length-restraint)

0.93*** 0.85*** 0.83*** 0.87*** 0.80*** -0.27***

 8.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Length-restraint)

0.82*** 0.77*** 0.81*** 0.87*** -0.33***

 9. Phonological Type Frequency 0.95*** 0.95*** 0.91*** -0.27***

10.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0.89*** 0.83*** -0.23***

11. Phonological Type Frequency

   (Length-restraint)

0.93*** -0.28***

12.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Length-restraint)

-0.33***

13. log RT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LenSyll = word length in syllable; HFOSN = higher frequency orthographic syllabic neighbors; HFPSN = higher frequency phonological syllabic neighbors; 

log RT = log-transformed response time (ms).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Ⅰ-2.

Correlations of variables in inflected no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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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LenSyll -0.35*** -0.15*** -0.18*** 0.31*** 0.53*** 0.26*** 0.04 0.32*** 0.52*** 0.28*** 0.06*  -0.12***

 2. Full-form Frequency -0.06   -0.10** 0.07*  -0.06   0.14*** 0.22*** 0.02   -0.09** 0.08** 0.17*** -0.13***

 3. HFOSN 0.85*** 0.56*** 0.45*** 0.52*** 0.58*** 0.50*** 0.40*** 0.45*** 0.52***  0.05   

 4. HFPSN 0.41*** 0.32*** 0.39*** 0.46*** 0.56*** 0.45*** 0.52*** 0.60***  0.04   

 5. Orthographic Type Frequency 0.95*** 0.95*** 0.90*** 0.84*** 0.82*** 0.79*** 0.74*** -0.14***

 6.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0.89*** 0.82*** 0.82*** 0.89*** 0.77*** 0.70*** -0.18***

 7. Orthographic Type Frequency

   (Length-restraint)

0.94*** 0.81*** 0.78*** 0.84*** 0.79*** -0.17***

 8.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Length-restraint)

0.76*** 0.71*** 0.78*** 0.84*** -0.20***

 9. Phonological Type Frequency 0.95*** 0.95*** 0.90*** -0.11***

10.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0.90*** 0.84*** -0.16***

11. Phonological Type Frequency

   (Length-restraint)

0.94*** -0.14***

12.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Length-restraint)

-0.16***

13. log RT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LenSyll = word length in syllable; HFOSN = higher frequency orthographic syllabic neighbors; HFPSN = higher frequency phonological syllabic neighbors; 

log RT = log-transformed response time (ms).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Ⅰ-3.

Correlations of variables in simple verb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LenSyll -0.35*** -0.07   -0.09   0.17*** 0.42*** 0.15** -0.07   0.14** 0.39***  0.12*  -0.08    0.03   

 2. Full-form Frequency -0.35*** -0.39*** 0.21*** 0.06   0.27*** 0.35*** 0.24*** 0.10*  0.26*** 0.33*** -0.25***

 3. HFOSN 0.84*** 0.39*** 0.35*** 0.35*** 0.39*** 0.32*** 0.29*** 0.30*** 0.33*** -0.03   

 4. HFPSN 0.24*** 0.21*** 0.23*** 0.26*** 0.38*** 0.35*** 0.36*** 0.40*** -0.06   

 5. Orthographic Type Frequency 0.94*** 0.92*** 0.90*** 0.81*** 0.78*** 0.76*** 0.73*** -0.37***

 6.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0.86*** 0.81*** 0.77*** 0.85*** 0.72*** 0.66*** -0.34***

 7. Orthographic Type Frequency

   (Length-restraint)

0.94*** 0.81*** 0.77*** 0.86*** 0.80*** -0.36***

 8.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Length-restraint)

0.79*** 0.71*** 0.81*** 0.85*** -0.37***

 9. Phonological Type Frequency 0.94*** 0.94*** 0.93*** -0.35***

10.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0.89*** 0.84*** -0.32***

11. Phonological Type Frequency

   (Length-restraint)

0.95*** -0.35***

12.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Length-restraint)

-0.35***

13. log RT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LenSyll = word length in syllable; HFOSN = higher frequency orthographic syllabic neighbors; HFPSN = higher frequency phonological syllabic neighbors; 

log RT = log-transformed response time (ms).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Ⅰ-4.

Correlations of variables in inflected v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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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redictor

Noun Verb

Simple Inflected Simple Inflected

TOL VIF TOL VIF TOL VIF TOL VIF

Model 1-1 LenSyll 0.68 1.46 0.55 1.82 0.54 1.84 0.66 1.52

Full-form frequency 0.52 1.91 0.45 2.23 0.74 1.36 0.48 2.08

HFOSN 0.85 1.18 0.88 1.14 0.84 1.19 0.91 1.10

First syllable meaning 0.91 1.10 0.82 1.23 0.81 1.23 0.73 1.37

Phonological change 0.37 2.68 0.49 2.06 0.49 2.03 0.53 1.90

Orthographic Type Frequency 0.38 2.60 0.53 1.9 0.36 2.80 0.45 2.20

Model 1-2 LenSyll 0.70 1.43 0.57 1.76 0.6 1.67 0.67 1.48

Full-form Frequency 0.54 1.86 0.45 2.22 0.71 1.41 0.48 2.1

HFOSN 0.86 1.17 0.94 1.06 0.89 1.13 0.94 1.06

First syllable meaning 0.93 1.07 0.87 1.15 0.87 1.15 0.85 1.17

Phonological change 0.41 2.46 0.5 2.01 0.56 1.80 0.54 1.84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0.42 2.36 0.59 1.68 0.44 2.25 0.53 1.89

Model 1-3 LenSyll 0.31 3.18 0.46 2.15 0.39 2.55 0.48 2.06

Full-form Frequency 0.58 1.73 0.48 2.10 0.78 1.29 0.52 1.92

HFOSN 0.84 1.20 0.88 1.13 0.86 1.16 0.90 1.11

First syllable meaning 0.92 1.09 0.80 1.25 0.83 1.21 0.75 1.33

Phonological change 0.40 2.50 0.51 1.95 0.53 1.89 0.54 1.84

Orthographic Type Frequency

(length-restraint)
0.28 3.63 0.49 2.03 0.32 3.11 0.41 2.42

Model 1-4 LenSyll 0.64 1.57 0.68 1.48 0.75 1.33 0.79 1.26

Full-form Frequency 0.57 1.75 0.44 2.29 0.71 1.40 0.46 2.15

HFOSN 0.88 1.14 0.94 1.07 0.91 1.10 0.94 1.06

First syllable meaning 0.95 1.06 0.85 1.18 0.88 1.14 0.85 1.18

Phonological change 0.44 2.28 0.49 2.05 0.54 1.84 0.52 1.91

Orthographic Token Frequency

(length-restraint)
0.45 2.20 0.57 1.76 0.48 2.06 0.52 1.94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LenSyll = word length in syllable; HFOSN = higher frequency orthographic syllabic neighbors

부록 Ⅱ-1.

Multicollinearity indices TOL (tolerance) /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values in models for orthographic syll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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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redictor

Noun Verb

Simple Inflected Simple Inflected

TOL VIF TOL VIF TOL VIF TOL VIF

Model 1-1 LenSyll 0.69 1.46 0.6 1.67 0.52 1.92 0.63 1.58

Full-form frequency 0.53 1.9 0.46 2.18 0.74 1.35 0.43 2.31

HFPSN 0.88 1.13 0.91 1.09 0.91 1.1 0.94 1.07

First syllable meaning 0.98 1.02 0.93 1.07 0.98 1.02 0.93 1.07

Phonological change 0.36 2.75 0.5 2.01 0.46 2.16 0.46 2.18

Phonological Type Frequency 0.39 2.54 0.63 1.6 0.4 2.47 0.51 1.96

Model 1-2 LenSyll 0.7 1.42 0.6 1.67 0.57 1.74 0.65 1.54

Full-form Frequency 0.54 1.84 0.45 2.21 0.72 1.39 0.44 2.28

HFPSN 0.9 1.12 0.96 1.04 0.94 1.07 0.95 1.05

First syllable meaning 0.99 1.01 0.94 1.07 0.99 1.01 0.94 1.07

Phonological change 0.4 2.51 0.5 2.01 0.53 1.89 0.48 2.09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0.44 2.3 0.65 1.55 0.48 2.1 0.54 1.86

Model 1-3 LenSyll 0.32 3.08 0.51 1.95 0.39 2.59 0.47 2.14

Full-form Frequency 0.58 1.72 0.48 2.08 0.77 1.3 0.46 2.16

HFPSN 0.87 1.14 0.91 1.09 0.92 1.09 0.93 1.08

First syllable meaning 0.98 1.02 0.92 1.08 0.98 1.02 0.93 1.07

Phonological change 0.39 2.59 0.52 1.94 0.49 2.03 0.47 2.12

Phonological Type Frequency

(length-restraint)
0.28 3.52 0.6 1.65 0.35 2.82 0.46 2.18

Model 1-4 LenSyll 0.65 1.53 0.69 1.46 0.71 1.4 0.76 1.32

Full-form Frequency 0.57 1.76 0.44 2.29 0.71 1.42 0.43 2.34

HFPSN 0.91 1.1 0.95 1.05 0.95 1.05 0.95 1.05

First syllable meaning 0.99 1.01 0.93 1.07 0.99 1.01 0.94 1.07

Phonological change 0.42 2.39 0.48 2.08 0.5 1.99 0.46 2.19

Phonological Token Frequency

(length-restraint)
0.45 2.21 0.59 1.71 0.5 2.02 0.52 1.94

Note. All frequencies were transformed to per million values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on log-transformed values.

LenSyll = word length in syllable; HFPSN = higher frequency phonological syllabic neighbors.

부록 Ⅱ-2.

Multicollinearity indices TOL (tolerance) /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values in models for phonological syllables


